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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신앙에 대한 간략한 개요 

무함마드 빈 쌀리흐 알-우싸이민 

이슬람 신앙에 관한 개괄 

대학자 

무함마드 빈 쌀리흐 알-우싸이민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부모, 그리고 

무슬림들에게 용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론 

실로 모든 찬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미하며,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며, 그분께 참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영혼의 악함과 우리 행위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자는 아무도 방황하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방황하게 두시는 자는 아무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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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배받을 존재가 없으며, 그분께 대등한 존재가 

없으심을 증언합니다. 또한 나는 무함마드가 

그분의 종복이자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그리고 그의 가문과 교우들, 심판의 날까지 

선행으로 그들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자비와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로 '유일신 

신학(타우히드)'은 가장 영예로운 학문이며, 그 

가치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고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 그분의 속성,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권리에 관한 지식이고, 지고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의 열쇠이며, 그분의 

법률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도들은 타우히드로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سُولٓ  مِن قَبۡلِكَٓ مِن أرَۡسَلۡناَ ﴿وَمَا ٓ ٓ رَّ هَٓ لَّ ٓ أنََّهُٓۥ إلَِيۡهِٓ نُوحِيٓ  إلَِّّ  ﴾25 فٱَعۡبدُوُنِٓ أنَآَ  إلَِّّ ٓ إ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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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대 이전에 사도를 보낼 때는 항상 

그에게 계시를 내리니 "나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도다. 그러니 그대들은 나만을 경배하라" 

하였노라." [알-안비야: 25].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유일성을 

증언하셨고, 그분의 천사들과 지식을 지닌 자들 

역시 이를 증언하였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شَهِدَٓ هَٓ لَّ ٓ أنََّهُٓۥ ٱللَّّ ٓ إلََِٰ ئكَِةُٓ هُوَٓ إلَِّّ
ا ٱلۡعِلۡمِٓ وَأوُْلوُآْ وَٱلۡمَلََٰ  هَٓ لَّ ٓ بٱِلۡقِسۡطِٓ  قاَ ئمََِۢ ٓ إلََِٰ  هُوَٓ إلَِّّ

 ﴾18 ٱلۡحَكِيمُٓ ٱلۡعَزِيزُٓ

 "하나님께서 공정을 구현하시며  증언하시길 

당신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다 하셨으며 

천사들과 지식을 지닌 자들도 증언하였노라. 가장 

존엄하시고 가장 현명하신 그분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노라." [알루 이므란: 18]. 

타우히드의 위상이 이러하므로, 모든 무슬림은 

반드시 타우히드를 배우고 가르치며 숙고하고 

신념으로 삼아 정진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그는 

신앙에 관한 올바른 기초를 세우고   평안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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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함을 지속함으로써, 그 결실과 결과를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을 부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자. 

이슬람 

이슬람: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함께 보내신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슬람을 당신의 마지막 종교로 

하셨고, 인류를 위해 이 종교를 완성하셨으며, 

이로써 그들에 대한 은총을 온전하게 하셨고, 

이슬람을 그들의 종교로 삼으심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슬람 외의 

다른 어떤 종교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د ٓ كَانَٓ ﴿مَّ ن أحََدٓ  أبَاَ ٓ مُحَمَّ جَالِكُمۡٓ م ِ كِن ر ِ سُولَٓ وَلََٰ ِٓ رَّ نَٓ  وَخَاتمََٓ ٱللَّّ ۧـ ُٓ وَكَانَٓ ٱلنَّبِي ِ  بكُِل ِٓ ٱللَّّ
 ﴾40 عَلِيمٗا شَيۡءٓ 

 "무함마드는 그대 남성들 중의 여느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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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들의 끝막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도다." [알-아흐잡: 40].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 لكَُمُٓ وَرَضِيتُٓ نعِۡمَتيِ عَلَيۡكُمۡٓ وَأتَۡمَمۡتُٓ دِينكَُمۡٓ لكَُمۡٓ أكَۡمَلۡتُٓ ٱلۡيَوۡمَٓ...﴿ سۡلََٰ  ﴾...دِينٗآ  ٱلِۡۡ

 "...오늘,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대들의 종교를 

완성하였고 그대들에게 베푼 나의 은총을 완전히 

하였으며 그대들을 위하여 이슬람을 종교로 둠에 

흡족하였노라...." [알-마이다:3].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ينَٓ ﴿إنَِّٓ ِٓ عِندَٓ ٱلد ِ مُٓ ٱللَّّ سۡلََٰ  ﴾...ٱلِۡۡ

 "실로 하나님께 있어 종교는 이슬람이라..." 

[알루 이므란: 19].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 غَيۡرَٓ يَبۡتغَِٓ ﴿وَمَن سۡلََٰ سِرِينَٓ مِنَٓ ٱلۡۡ خِرَةِٓ فيِ وَهُوَٓ مِنۡهُٓ يقُۡبَلَٓ فلَنَ دِينٗا ٱلِۡۡ  ﴾85 ٱلۡخََٰ

 "이슬람 이외의 것을 종교로 삼길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내세에서 손실자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 [알루 

이므란: 85].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슬람을 통해 당신을 믿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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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رَسُولُٓ إِن يِ ٱلنَّاسُٓ يََٰ أيَُّهَا ﴿قلُۡٓ تِٓ مُلۡكُٓ لَهُٓۥ ٱلَّذِي جَمِيعاً إلَِيۡكُمۡٓ ٱللَّّ وََٰ ٓ ٱلسَّمََٰ  لَّ ٓ وَٱلۡۡرَۡضِ 
هَٓ ٓ إلََِٰ ِٓ فـََٔامِنوُآْ وَيمُِيتُٓ  يحُۡيِۦ هُوَٓ إلَِّّ ِٓ وَرَسُولِهِٓ بٱِللَّّ ِٓ ٱلنَّبيِ  ي  ِٓ يؤُۡمِنُٓ ٱلَّذِي ٱلۡۡمُ ِ  تِهۦِوَكَلِمََٰٓ بٱِللَّّ

 ٓ﴾158 تهَۡتدَوُنَٓ لعَلََّكُمۡٓ وَٱتَّبعِوُهُٓ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사람들이여! 실로 

나는 그대들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일곱) 하늘과 땅의 주권이 그분께 있노라. 그분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으며, 그분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죽음을 부여하시노라" 

그러니 그대들은 하나님과, 선지자이자 

문맹으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그분의 

사도(무함마드)를 믿고 그를 따르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올바른 길을 걷게 될 것이라." [알-

아으라프: 158]. 

『사히흐 무슬림』에서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길,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8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دٓ  نفَْسُٓ وَالَّذِي» ةِٓ هَذِهِٓ مِنْٓ أحََد ٓ بيِ يَسْمَعُٓ لَّٓ بِيدَِهِٓ مُحَمَّ ، وَلَّٓ يهَُودِيٓ  الْۡمَُّ  ثمَُّٓ نَصْرَانيِ 
ٓ بِهِٓ أرُْسِلْتُٓ باِلَّذِي يؤُْمِنْٓ وَلمَْٓ يمَُوتُٓ  «.النَّارِٓ أصَْحَابِٓ مِنْٓ كَانَٓ إلَِّّ

 "무함마드의 영혼을 손에 쥐고 계신 분께 맹세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 나에 관해 들은 후, 

사도로서 내가 가져온 것을 믿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였다면 그는 분명 불지옥의 거주자가 될 

것이라."1 

그(선지자)에 대한 믿음은 그가 가져온 것을 

단순히 사실로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용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부 딸립은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가져온 것을 사실로 

여겼고 그것이 최고의 종교라고 증언하였으나 

믿는 자가 아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1 무슬림 전승: 하디스 번호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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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종교는 이전의 계시 종교들이 포함하고 

있던 모든 선함과 이로움을 담고 있으며, 나아가 

모든 시대와 장소와 공동체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이전 종교들을 능가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بَٓ إلَِيۡكَٓ ﴿وَأنَزَلۡناَ ٓ قٗا بٱِلۡحَق ِٓ ٱلۡكِتََٰ بِٓ مِنَٓ يدَيَۡهِٓ بَيۡنَٓ ل ِمَا مُصَد ِ  ﴾...عَلَيۡهِٓ وَمُهَيۡمِناً ٱلۡكِتََٰ

 "그리고 나는 그대(무함마드)에게 진리로 

가득한 성서를 내렸으니 그 이전의 성서를 

확증하며 감독하노라. ..." [알-마이다:48]. 

이슬람이 '모든 시대와 장소와 공동체에 

적합하다'는 의미는, 이슬람을 지키는 것이 어느 

시대나 장소에서도 이슬람 공동체의 이익에 결코 

어긋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이익을 훌륭하게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슬람이 시대와 장소, 공동체의 입맛에 

맞게 종속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슬람은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진정으로 

굳게 붙잡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 주신다 하셨으며, 

그 외의 모든 종교보다 우위에 서게 하시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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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신 유일한 진리의 종교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ينِٓ عَلىَ لِيظُۡهِرَهُٓۥ ٱلۡحَق ِٓ وَدِينِٓ بٱِلۡهُدىََٰٓ رَسُولهَُٓۥ أرَۡسَلَٓ ٱلَّذِيٓ  ﴿هُوَٓ  كَرِهَٓ وَلَوۡٓ كُل ِهۦِ ٱلد ِ
 ﴾9 ٱلۡمُشۡرِكُونَٓ

 "인도와 진리의 종교와 함께 당신의 사도를 

보내시어, 우상 숭배자들이 싫어할지언정 그 모든 

종교 위에 그것(이슬람)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 [앗-쌋프: 9].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وَعَدَٓ تِٓ وَعَمِلوُآْ مِنكُمۡٓ ءَامَنوُآْ ٱلَّذِينَٓ ٱللَّّ لِحََٰ  كَمَا ٱلۡۡرَۡضِٓ فيِ لَيَسۡتخَۡلِفَنَّهُمۡٓ ٱلصََّٰ
ننََّٓ قَبۡلِهِمۡٓ مِن ٱلَّذِينَٓ ٱسۡتخَۡلَفَٓ لَنَّهُمٓ لهَُمۡٓ ٱرۡتضََىَٰٓ ٱلَّذِي دِينهَُمُٓ لَهُمۡٓ وَلَيمَُك ِ نَۢٓ وَلَيبُدَ ِ  بعَۡدِٓ م ِ
لِكَٓ بعَۡدَٓ كَفَرَٓ وَمَن شَيۡ ٗـآ  بيِٓ يشُۡرِكُونَٓ لَّٓ يعَۡبدُوُنَنيِ نٗآ أمَۡٓ خَوۡفهِِمۡٓ ئكَِٓ ذََٰ

سِقوُنَٓ همُُٓ فأَوُْلََٰ   ٱلۡفََٰ
55﴾ 

 "하나님께서 그대들 중에 믿고 선행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길 그들 이전의 자들을 

계승시켰던 것처럼 실로 그분께서는 대지에서 

그들을 계승시킬 것이며, 실로 그들을 위해 선택해 

주신 그들의 종교를 확고히 할 것이며, 실로 그들이 

이전에 가져왔던 두려움을 안전으로 대체할 

것이라. '그들은 나를 경배하며, 나에게 그 어떤 

대등한 존재도 두지 않노라.' 그 이후에 불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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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있다면, 실로 그들이야말로 거역하는 

자들이라." [안-누르: 55]. 

이슬람 종교는 믿음이자 법률이며, 그 믿음과 

법률 모두에서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1- 이슬람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을 

명하며 다신 사상을 금지합니다. 

2- 정직을 명하고 거짓을 금합니다. 

3- 공정함을 명하고 부당함을 금지합니다. 

공정이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슬람은 

평등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처럼 공정이 곧 기계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이슬람의 가르침에 

배치되는 부당함이며, 이를 행하는 자는 결코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4- 신뢰를 지킬 것을 명하고 배신을 금지합니다. 

5- 약속의 이행을 명하고 기만을 금지합니다. 

6-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명하고 불효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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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친족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을 명하고 혈연 

관계의 단절을 금지합니다. 

8- 이웃에게 친절히 대할 것을 명하고 이웃을 

악하게 대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요컨대, 이슬람은 모든 고결한 도덕을 명하고 

모든 천박한 성품을 금지하며, 모든 선한 행위를 

명하고 모든 악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إنَِّٓ نِٓ بٱِلۡعدَۡلِٓ يأَۡمُرُٓ ٱللَّّ حۡسََٰ  وَٱلۡمُنكَرِٓ ٱلۡفَحۡشَا ءِٓ عَنِٓ وَيَنۡهَىَٰٓ ٱلۡقرُۡبىََٰٓ ذِي وَإِيتاَ ي ٓ وَٱلِۡۡ

 ٓ﴾90 تذَكََّرُونَٓ لعَلََّكُمۡٓ يعَِظُكُمۡٓ وَٱلۡبغَۡيِٓ 

 "실로 하나님께서는 공정과 최선, 친척에게 

베풀 것을 명하시고, 부끄러운 짓과 비난받을 행위, 

그리고 압제를 금하시노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훈계하시니, 너희가 명심하기 위함이라." [안-나흘: 

90]. 

이슬람의 기둥들 

이슬람의 기둥들이란 이슬람의 근본 

토대들이며, 다음 다섯 가지를 뜻합니다: 이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 둘을 흡족히 여기시길)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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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푸시길)로부터 전한 하디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سْلََمُٓ بنُيَِٓ» دَٓ أنَْٓ عَلىَ: خَمْسَةٓ  عَلىَ الِْۡ ٓ عَلىَ رِوَايةَٓ  وَفيِ - اللََّٓ يوَُح ِ  شَهَادةَِٓ: - خَمْس 
ٓ إلَِهَٓ لَّٓ أنَْٓ ُ، إلَِّّ داً وَأنََّٓ اللََّ لََةِ، وَإِقاَمِٓ وَرَسُولهُُ، عَبْدهُُٓ مُحَمَّ كَاةِ، وَإِيتاَءِٓ الصَّ  وَصِياَمِٓ الزَّ

ِٓ رَمَضَانَ،  «وَالْحَج 

 "이슬람은 다섯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노라 ; 

하나님 이외에는 경배 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증언하는 것, 

성실히 예배를 드리는 것, 자카를 내는 것, 라마단 

단식과 성지순례를 실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 

그러자 어떤 남자가 "성지순례와 라마단 

단식입니까?"라고 묻자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وَالْحَجُّٓ رَمَضَانَ، صِياَمُٓ لَّ،»

 "아니라. 라마단 단식과 성지순례라." "제가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로부터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1 

1-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분의 종복이자 사도임'을 증언하는 

 
1 알-부카리 전승: 하디스 번호 (8). 무슬림 전승: 하디스 번호 (16). 



 

14 

것은, 마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혀로 고백하는 

확고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증언하는 내용은 두 

부분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기둥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지고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분이므로, 그가 종복이자 사도임을 

증언하는 것이 곧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다'는 증언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두 증언이 모든 행위의 올바름과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실성(이클라쓰)이 

없거나 사도의 언행과 부합(무타바아)하지 않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성을 통해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다'는 증언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도를 따름을 통해 '무함마드는 그분의 

종복이자 사도이다'라는 증언이 실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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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대한 증언의 결실 중 하나는, 피조물에 대한 

예속이나 사도들 이외의 자들을 추종하는 

것으로부터 마음과 영혼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2- 성실히 예배 드리기: 이는 정해진 시간과 

규정된 형태에 따라 올바르고 온전하게 예배를 

수행함으로써 지고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음 속의 평안함, 내면의 기쁨, 그리고 추악한 

행위와 악행을 멀리하게 되는 것은 예배의 결실 

중의 하나입니다. 

3- 자카 내기: 이는 자카의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으로부터 특정 비율의 의무희사금을 

지출함으로써 지고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카는 (인색함이라는) 저열한 성품으로부터 

영혼을 정화시키고, 이슬람과 무슬림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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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마단 단식: 이는 라마단의 낮 동안 단식을 

깨뜨리는 것들을 삼감으로써 지고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단식은, 존엄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도록 영혼을 

단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성지순례: 이는 성지순례의 의식들을 

거행하기 위해 성전(카으바)으로 나아가는 경배 

행위입니다. 

성지순례는 지고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재정적, 육체적 노력을 쏟도록 영혼을 단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지순례는 지고하신 

하나님의 길에서 분투하는 행위의 일부입니다. 

이 근본 기둥들로부터 거둘 수 있는, 지금껏 

언급된 결실들과 언급하지 않은 결실들은 이슬람 

공동체를 순수하고 깨끗한 공동체로 

만들어줍니다. 이 공동체는 진리의 종교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모든 것을 공정과 진실로 

대합니다. 이슬람의 다른 의식들은 이 기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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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설 때 비로소 올바로 서게 되며, 공동체의 상태 

또한 그들 내부의 종교적 사안이 올바로 설 때 

훌륭해집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종교적 사안의 

올바름을 상실하면 할수록 그들의 훌륭한 상태 

역시 잠식됩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자 하는 자는 지고하신 

하나님의 다음 말씀을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  أهَۡلَٓ أنََّٓ ﴿وَلَوۡٓ تٓ  عَلَيۡهِم لفََتحَۡناَ وَٱتَّقَوۡآْ ءَامَنوُآْ ٱلۡقرَُىَٰ نَٓ بَرَكََٰ  وَٱلۡۡرَۡضِٓ ٱلسَّمَا ءِٓ م ِ
كِن هُم كَذَّبوُآْ وَلََٰ ٓ  أهَۡلُٓ أفَأَمَِنَٓ 96 يكَۡسِبوُنَٓ كَانوُآْ بمَِا فأَخََذۡنََٰ تٗآ بأَۡسُناَ يأَۡتِيهَُم أنَ ٱلۡقرَُىَٰ  بَيََٰ

ٓ  أهَۡلُٓ أوََأمَِنَٓ 97 ا ئمُِونَٓنَ وَهمُۡٓ  98 يلَۡعَبوُنَٓ وَهمُۡٓ ضُحٗى بأَۡسُنآَ يأَۡتِيهَُم أنَ ٱلۡقرَُىَٰ
ِٓ  مَكۡرَٓ أفَأَمَِنوُآْ ِٓ مَكۡرَٓ يأَۡمَنُٓ فلَََٓ ٱللَّّ ٓ ٱللَّّ سِرُونَٓ ٱلۡقَوۡمُٓ إلَِّّ  ﴾99 ٱلۡخََٰ

 "만약 저 마을의 거주민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였다면 나는 실로 그들에게 하늘과 

땅으로부터의 축복을 열어주었을 것이라.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을) 부정하였고 그리하여 나는 

그들을 움켜잡았으니, 그들이 저지르던 일 

때문이라. 96" 

 "그렇게 저 마을의 거주민들은, 나의 엄벌이 

그들이 잠들어 있는 밤중에 찾아올 수 있음에도, 

안전해 한단 말인가?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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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저 마을의 거주민들은, 나의 엄벌이 

그들이 유흥하는 아침나절에 찾아올 수 있음에도, 

안전해 한단 말인가?    

98" 

 "그들은 하나님의 책략에 안전해 한단 말인가? 

오직 손실자의 무리만이 하나님의 책략에 안전해 

하노라. 99" [알-아으라프:96-99]. 

그러니 과거 사람들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실로 역사는 슬기로운 자들에게 교훈이며, 마음이 

닫히지 않은 자들에게는 통찰의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슬람 신앙의 기초 

이슬람 종교는 앞서 설명했듯이 믿음과 법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법률의 일부를 

언급했고, 그 법률의 근간이 되는 기둥들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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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그분의 천사들, 

그분의 성서들, 그분의 사도들, 최후의 날, 그리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운명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꾸란)과 그분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모범)가 

이 기초들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의 성서에서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كِنَّٓ وَٱلۡمَغۡرِبِٓ ٱلۡمَشۡرِقِٓ قِبَلَٓ وُجُوهَكُمۡٓ توَُلُّوآْ أنَ ٱلۡبِرَّٓ ﴿لَّيۡسَٓ ِٓ ءَامَنَٓ مَنۡٓ ٱلۡبِرَّٓ وَلََٰ  بٱِللَّّ
ئكَِةِٓ ٱلۡۡ خِرِٓ وَٱلۡيَوۡمِٓ

بِٓ وَٱلۡمَلََٰ  نَٓ وَٱلۡكِتََٰ ۧـ  ﴾...وَٱلنَّبِي ِ

 "그대들의 얼굴을 동쪽과 서쪽으로 돌리는 것이 

선이 아니라. 그러나 선이란, 하나님과 최후의 날과 

천사들과 성서와 선지자들을 믿는 것이며..." [알-

바까라: 177], 운명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هُٓ شَيۡءٓ  كُلَّٓ ﴿إِنَّا ٓ خَلقَۡنََٰ ٓ أمَۡرُناَ ٓ وَمَا ٓ 49 بقِدَرَ  حِدةَٓ  إلَِّّ  ﴾50 بٱِلۡبَصَرِٓ كَلمَۡحِٓ  وََٰ

 "실로 나는 모든 것을 운명으로 창조하였노라. 

49" 

 "나의 명령은 오직 한 마디일 뿐이니 (그 

재빠름은) 마치 시각으로 흘겨봄과도 같노라. 50" 

[알-까마르: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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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에 관하여, 선지자께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신앙에 대해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يمَانُٓ» ِٓ، تؤُْمِنَٓ أنَْٓ: الِْۡ : بِالْقدَرَِٓ وَتؤُْمِنَٓ الْْخِرِ، وَالْيَوْمِٓ وَرُسُلِهِ، وَكُتبُِهِ، وَمَلََئكَِتِهِٓ، باِللَّّ
هِٓ خَيْرِهِٓ  «.وَشَر ِ

 "이만은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그분의 

성서들과, 그분의 사도들과, 최후의 날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운명을 믿는 것이라."1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사항: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피뜨라(창조 본성), 이성, 샤리아(이슬람법), 

그리고 감각이 그분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영광스럽고 지고하신 그분의 존재에 대한 

피뜨라(창조 본성)의 증거: 모든 피조물은 이전에 

생각하거나 배우지 않고서도 창조주를 믿도록 

 
1 무슬림: 하디스 번호 (8). 아부 다우드: 하디스 번호 (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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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마음 속의 본성이 

왜곡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창조 본성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다음과 같은 말씀 때문입니다: 

ٓ مَوْلوُدٓ  مِنْٓ مَا» داَنِهِٓ فأَبََوَاهُٓ الْفِطْرَةِ، عَلىَ يوُلدَُٓ إلَِّّ ِ رَانِهِٓ أوَْٓ يهَُو  سَانهِِٓ أوَْٓ ينَُص ِ  «.يمَُج ِ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창조 본성(피뜨라)을 

가지고 태어나노라. 그러나 부모가 그를 

유대교인으로 만들고, 기독교인으로 만들며, 

조로아스터교인으로 만드는 것이라."1 

2-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성적인 증거: 과거와 

현재의 이 모든 피조물들은 반드시 그것들을 

창조한 창조자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스스로를 창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원인 없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피조물은 결코 스스로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하기 전에는 없는 

 
1 알-부카리 전승: 하디스 번호 (1292). 무슬림 전승: 하디스 번호 (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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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무)이었는데, 어떻게 스스로가 창조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런 원인 없이 존재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새롭게 발생한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그것을 발생시킨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피조물들이 놀라운 질서와 

조화로운 체계 속에서 존재하며, 원인과 결과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만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들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합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은 그 기원부터가 질서가 없는데, 어찌 

존속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질서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피조물들이 스스로를 창조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도 아니라면, 

그것들을 창조하신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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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앗-뚜르 장에서 이러한 

이성적인 논증과 결정적인 증거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لِقوُنَٓ همُُٓ أمَۡٓ شَيۡءٓ  غَيۡرِٓ مِنۡٓ خُلِقوُآْ ﴿أمَۡٓ  ﴾35 ٱلۡخََٰ

 "그들이 저절로 창조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창조자란 말인가? 35" [앗-뚜르: 35]. 즉, 그들은 

창조주 없이 창조된 것이 아니며 스스로를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의 창조주는 하나님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바이르 이븐 

무뜨임(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이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앗-뚜르 장을 암송하시는 것을 

듣다가 다음 구절들에 이르렀을 때: 

لِقوُنَٓ همُُٓ أمَۡٓ شَيۡءٓ  غَيۡرِٓ مِنۡٓ خُلِقوُآْ ﴿أمَۡٓ تِٓ خَلقَوُآْ أمَۡٓ 35 ٱلۡخََٰ وََٰ ٓ ٱلسَّمََٰ ٓ بَلٓ وَٱلۡۡرَۡضَ   لَّّ
يۡطِرُونَٓ همُُٓ أمَۡٓ رَب كَِٓ خَزَا ئنُِٓ عِندهَمُۡٓ أمَۡٓ 36 يوُقِنوُنَٓ َ  ٓ﴾37 ٱلۡمُص 

 "그들이 저절로 창조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창조자란 말인가? 35" 

 "그들이 (일곱) 하늘과 땅을 창조했단 말인가? 

그렇지 않노라. 그들은 굳건히 믿지 않더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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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그대 주님의 보물 창고가 있단 

말인가? 아니면 그들이 강제하는 자라도 된단 

말인가? 37" [앗-뚜르: 35-37]. 

주바이르는 당시에 우상 숭배자였는데, 그가 

말하길: "내 마음이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한 첫 

순간이었습니다."1 

이를 명확히 해 줄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정원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로 강물이 흐르며, 각종 양탄자와 침상들로 

채워져 있고, 기초부터 마감재까지 온갖 아름다운 

장식으로 꾸며진 높이 솟은 궁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궁전과 그 안의 완벽한 것들은 

스스로 생겨난 거야" 라고 말하거나"이것은 건축자 

없이 우연히 지어진 거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즉각 그 말을 거짓이라며 부인할 것이고, 그의 말을 

허언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 

별들, 그리고 경이롭고 눈부신 질서를 갖춘 이 

 
1 알-부카리 전승: 하디스 번호 (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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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한 우주가 스스로 생겨났거나 창조주 없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3-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샤리아(이슬람법)의 

증거: 계시 성서들이 그분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성서들이 담고 있는, 피조물의 

이익을 보장하는 공정한 규범들은 그것들이 

피조물의 이익을 가장 잘 아시는 지혜로우신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나아가 성서들이 전하는 우주에 관한 정보가 

현실을 통해 사실로 입증되었다는 점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실현하실 능력을 지니신 주님께서 그 

성서들을 내리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4-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각적 증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응답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도움을 받는 것을 듣고 

목격합니다. 이는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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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هُٓۥ فٱَسۡتجََبۡناَ قَبۡلُٓ مِن ناَدىََٰٓ إذِۡٓ ﴿وَنوُحًا

 "그리고 노아를 기억하라. 이전에 그가 (나를) 

불렀을 때 나는 그에게 응답하였노라..." [알-

안비야: 76]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كَُمۡٓ فٱَسۡتجََابَٓ رَبَّكُمۡٓ تسَۡتغَِيثوُنَٓ ﴿إذِۡٓ

 "기억하라. 그대들이 그대들의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였고 이에 그분께서 그대들에게 

응답하시길..." [알-안팔:9]. 

『사히흐 알-부카리』에서 아나스 빈 

말리크(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말했습니다: 

ُٓ صلَّى والنَّبيُِّٓ- الجُمُعَةِٓ يَوْمَٓ دخََلَٓ أعرابيًّا إنَّٓ»  يآ: فقالَٓ -يَخْطُبُٓ وسلَّمَٓ عليهِٓ اللََّ
ِ، رسُولَٓ َٓ فاَدعُْٓ العِياَلُ، وجَاعَٓ المَالُٓ، هَلكََٓ اللََّ  السَّحَابُٓ فَثاَرَٓ ودعََآ، يدَيَْهِٓ فَرَفعََٓ لنَا؛ اللََّ
 «.لِحْيَتِهِٓ عَنْٓ يَتحََادرَُٓ المَطَرَٓ رَأيَْتُٓ حتَّى مِنْبَرِهِٓ نْٓعَٓ يَنْزِلْٓ فلَمَْٓ الجِباَلِ، أمثاَلَٓ

 "금요일에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설교를 하고 계실 때 한 

유목민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시여! 

가축들이 죽어가고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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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분께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셨습니다. 곧 산더미 

같은 구름이 몰려왔고, 그분께서 설교단에서 

내려오시기도 전에 빗물이 그분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1 

다음 주 금요일, 그 유목민 혹은 다른 누군가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시여. 건물들이 

무너지고 재산이 물에 잠겼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두 손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عَلَيْناَ وَلَّٓ حَوَالَيْناَ اللَّهُمَّٓ»

 "하나님이여! 비가 저희 주변에 내리게 하시고, 

저희 위에는 내리지 않게 하소서." 그분께서 손으로 

가리키시는 곳마다 구름이 갈라졌습니다.2 

진실된 마음으로 지고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가 응답받기 위한 선제 조건들을 충족한 

 
1 알-부카리 전승: 하디스 번호 (891). 
2 알-부카리 전승: 하디스 번호 (891). 무슬림 전승: 하디스 번호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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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고, 이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흔들림 없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 사람들이 직접 보거나 듣게 되는 

선지자들의 기적들은 그들을 보내신 분, 즉 

지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로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지원하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예로 모세(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기적이 

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팡이로 

바다를 치라고 명하셨고, 그가 치자 바다가 열두 

갈래의 마른 길로 갈라졌으며, 물은 마치 거대한 

산들처럼 우뚝 섰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إلِىََٰٓ ﴿فأَوَۡحَيۡناَ ٓ  كَٱلطَّوۡدِٓ فِرۡقٓ  كُلُّٓ فكََانَٓ فٱَنفلََقَٓ ٱلۡبَحۡرَٓ  ب عَِصَاكَٓ ٱضۡرِب أنَِٓ مُوسَىَٰ
 ﴾63 ٱلۡعَظِيمِٓ

 "그래서 내가 모세에게 계시하기를 '네 

지팡이로 바다를 치라' 하였고, 바다가 갈라지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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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갈래가 거대한 산과도 같았노라. 63" [앗-

슈아라:63]. 

두 번째 예로 예수(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그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  بإِذِۡنِٓ ٱلۡمَوۡتىََٰٓ وَأحُۡيِٓ...﴿  ٓ﴾...ٱللَّّ

 "...하나님의 허락으로 내가 죽은 자를 살려낼 

것이라..." [알루 이므란: 49].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بإِذِۡنيِٓ  ٱلۡمَوۡتىََٰٓ تخُۡرِجُٓ وَإذِۡٓ...﴿

 "...그리고 네(예수)가 나(하나님)의 허락으로 

죽은 자들을 나오게 하였을 때..." [알-마이다: 110]. 

세 번째 예로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기적이 있습니다. 

꾸라이쉬 부족이 그에게 기적을 요구하자 그가 

달을 가리켰고, 사람들은 달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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سۡتمَِر  ٓ سِحۡر ٓ وَيقَوُلوُآْ يعُۡرِضُوآْ ءَايَةٗٓ يَرَوۡآْ وَإنِ 1 ٱلۡقمََرُٓ وَٱنشَقَّٓ ٱلسَّاعَةُٓ ﴿ٱقۡترََبَتِٓ  مُّ
2﴾ 

 "종말의 시간은 가까워졌고 달은 갈라졌도다. 1 

그들이 징표를 볼 때면 그들은 등을 돌리며 

말하였노라. “(이것은) 연이은 주술이라. 2" [알-

까마르: 1-2].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지원하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 보여주시는 이러한 기적들은 

지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보여주는 확고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포함되는 두 번째 사항: 

하나님의 주님 되심(루부비야)를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시며, 그분께는 

어떠한 대등한 자도, 조력자도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알-랍브)'이란 창조와 주권과 명령의 

권한을 가지신 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창조주는 없으며, 그분 외에 소유자는 없고, 오직 

그분께만 명령의 권한이 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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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وَٱلۡۡمَۡرُٓ  ٱلۡخَلۡقُٓ لَهُٓ ألََّٓ...﴿

 "...창조와 일의 결정은 그분의 소유가 

아니던가!..." [알-아으라프:54]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كُمُٓ...﴿ ُٓ ذََٰ ﴾ مِنٓ يمَۡلِكُونَٓ مَا دوُنِهۦِ مِن تدَۡعُونَٓ وَٱلَّذِينَٓ ٱلۡمُلۡكُٓ  لَهُٓ رَبُّكُمۡٓ ٱللَّّ  قِطۡمِير 

 "...그러한 분이 그대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시며 주권은 그분에게 있노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는, 그분이 아닌 다른 존재는 

’끼뜨미르’(대추야자 씨앗을 둘러싼 흰색의 얇은 

막)  조차도 소유하고 있지 않노라." [파띠르: 13].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 놓고 부인한 피조물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 자신이 하는 말에 확신이 

없으면서도 교만해 하는 자는  예외입니다. 

파라오가 그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24 ٱلۡۡعَۡلىََٰٓ رَبُّكُمُٓ أنَآَ  ﴿فقَاَلَٓ

 "그 후 그가 말하였노라. “짐은 그대들의 가장 

지고한 주님이라” 24" [안-나지아트: 24]. 또한 그가 

말했습니다: 

ُٓ يََٰ أيَُّهَا...﴿ نۡٓ لكَُم عَلِمۡتُٓ مَا ٱلۡمَلَ هٓ  م ِ  ٓ﴾...غَيۡرِي إ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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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하들이여, 나는 너희를 위해 나 외의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알-까사쓰: 38]. 그러나 

그것은 그의 진정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ظُلۡمٗا أنَفسُُهُمۡٓ وَٱسۡتيَۡقَنَتۡهَا ٓ بهَِا ﴿وَجَحَدوُآْ  ٓ﴾...وَعُلوُ ٗ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꾸란 구절)을 부당하고 

거만하게 부정하였지만 그들의 자아는 그것들을 

확신하였더라..." [안-나믈:14]. 하나님께서 전하신 

모세가 파라오에게 한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هََٰ ؤُلَّ ءِٓ أنَزَلَٓ مَا ٓ عَلِمۡتَٓ لقَدَۡٓ...﴿ تِٓ رَبُّٓ إلَِّّ وََٰ  لَۡظَُنُّكَٓ وَإِن يِ بَصَا ئِرَٓ وَٱلۡۡرَۡضِٓ ٱلسَّمََٰ
فِرۡعَوۡنُٓ  مَثۡبوُرٗآ﴾ يََٰ

 "...그(모세)가 말하였노라. “실로 

그대(파라오)는, 확실한 증거로서 

이것들(징표들)을 내리신 분이 다름 아닌 (일곱)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을 이미 알고 있소. 파라오여! 

진실로 나는 그대가 파멸할 자라고 생각하오." [알-

이스라:102]،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도 

루부비야(주님으로서의 하나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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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등한 존재를 

두었던 것은 울루히야(경배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에 영역이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سَيقَوُلوُنَٓ 84 تعَۡلمَُونَٓ كُنتمُۡٓ إنِ فِيهَا ٓ وَمَن ٱلۡۡرَۡضُٓ ل ِمَنِٓ ﴿قلُ  تذَكََّرُونَٓ أفَلَََٓ قلُۡٓ لِلَّّ
بُّٓ مَن قلُۡٓ 85 تِٓ رَّ وََٰ ِٓ  سَيقَوُلوُنَٓ 86 ٱلۡعَظِيمِٓ ٱلۡعَرۡشِٓ وَرَبُّٓ ٱلسَّبۡعِٓ ٱلسَّمََٰ  أفَلَََٓ قلُۡٓ لِلَّّ

 كُنتمُۡٓ إنِ عَلَيۡهِٓ يجَُارُٓ وَلَّٓ يجُِيرُٓ وَهُوَٓ شَيۡءٓ  كُل ِٓ لكَُوتُٓبِيدَِهۦِمَٓ مَنَۢٓ قلُۡٓ 87 تتََّقوُنَٓ
ِٓ  سَيقَوُلوُنَٓ 88 تعَۡلمَُونَٓ  ٓ﴾89 تسُۡحَرُونَٓ فأَنََّىَٰٓ قلُۡٓ لِلَّّ

 "그대(무함마드)는 말하라. "그대들이 알고 

있다면 지구와 그 안의 것은 누구의 소유인가?"  84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할 것이라. 그대는 

말하라. "그렇다면 그대들은 교훈을 얻지 

않겠는가?"  85 그들은 "(그것들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할 것이라. 그대는 말하라. "그렇다면 

그대들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86 그들은 

"(그것들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할 것이라. 

그대는 말하라. "그렇다면 그대들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87 그대(무함마드)는 말하라. 

"그대들이 알고 있다면, 모든 것의 위대한 주권은 

누구의 손에 있는가? 그분께서는 보호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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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을 거슬러서는 누구도 보호받지 못하는 

분이시라" 88 그들은 "(주권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할 것이라. 그대는 말하라. "그렇다면 

그대들은 어떻게 (불신에) 현혹된단 말인가? 89" 

[알-무으미눈: 84-89].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سَألَۡتهَُم ﴿وَلَئنِ تِٓ خَلَقَٓ مَّ وََٰ  ٓ﴾9 ٱلۡعلَِيمُٓ ٱلۡعَزِيزُٓ خَلقَهَُنَّٓ لَيقَوُلنَُّٓ وَٱلۡۡرَۡضَٓ ٱلسَّمََٰ

 "만일 그대(무함마드)가 정녕 그들에게 "(일곱)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가?”고 묻는다면 

실로 그들은 “가장 존엄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께서 그것을 창조하였소”고 말할 것이라. 9" [앗-

주크루프: 9].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سَألَۡتهَُم ﴿وَلَئنِ ُٓ  لَيقَوُلنَُّٓ خَلقَهَُمۡٓ مَّ  ﴾87 يؤُۡفكَُونَٓ فأَنََّىَٰٓ ٱللَّّ

 "만일 그대가 정녕 그들에게 자신들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실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라.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돌아선단 말인가? 87" [앗-주크루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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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명령은 우주적 명령과 샤리아적 명령 

모두를 포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에 

따라 원하시는 대로 우주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인 것과 마찬가지로, 경배 행위에 대한 법률과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정 역시 그분의 지혜에 따라 

판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새로운 경배 행위를 제정하는 자로 두거나, 거래 

행위에 있어 다른 판결자를 두는 자는 하나님께 

쉬르크를 범한 것이며,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포함되는 세 번째 사항: 

하나님께서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심(울루히야)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경배받을 

권리를 가지신 분(일라)임을 믿는 것입니다. 

'일라'는 수동의 의미인 '마으루흐'를 뜻하는데, 

다시 말하면 사랑과 경외의 마음으로 

경배받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هُكُمۡٓ هٓ  ﴿وَإلََِٰ ٓ  إلََِٰ حِد  هَٓ لَّّ ٓ وََٰ ٓ إلََِٰ نُٓ هُوَٓ إلَِّّ حۡمََٰ حِيمُٓ ٱلرَّ  ﴾163 ٱل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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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들이 경배해야 할 존재는 오직 한 분의 

신이라.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그분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노라. 163" [알-

바까라: 163].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شَهِدَٓ هَٓ لَّ ٓ أنََّهُٓۥ ٱللَّّ ٓ إلََِٰ ئكَِةُٓ هُوَٓ إلَِّّ
ا ٱلۡعِلۡمِٓ وَأوُْلوُآْ وَٱلۡمَلََٰ  هَٓ لَّ ٓ بٱِلۡقِسۡطِٓ  قاَ ئمََِۢ ٓ إلََِٰ  هُوَٓ إلَِّّ

 ﴾18 ٱلۡحَكِيمُٓ ٱلۡعَزِيزُٓ

 "하나님께서 공정을 구현하시며  증언하시길 

당신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다 하셨으며 

천사들과 지식을 지닌 자들도 증언하였노라. 가장 

존엄하시고 가장 현명하신 그분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노라. 18" [알루 이므란: 18]. 

하나님 이외에 신으로 숭배받는 모든 존재의 

신성은 거짓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كَٓ َٓ بأِنََّٓ ﴿ذََٰ طِلُٓ هُوَٓ دوُنِهۦِ مِن يدَۡعُونَٓ مَا وَأنََّٓ ٱلۡحَقُّٓ هُوَٓ ٱللَّّ َٓ وَأنََّٓ ٱلۡبََٰ  ٱلۡعلَِيُّٓ هُوَٓ ٱللَّّ
 ٓ﴾62 ٱلۡكَبِيرُٓ

 "그러함은, 실로 하나님 그분께서는 진리이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분 이외의 것은 거짓이며, 실로 

하나님 그분께서는 지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라. 62" [알-핫즈:62]. 그것들을 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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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다고 해서 그것들에게 신으로서 경배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알-라트', '알-`웃자', '마나트' 우상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يۡتمُُوهَا ٓ أسَۡمَا ءٓ  إلَِّّ ٓ هِيَٓ ﴿إنِۡٓ ا ٓ وَءَاباَ ؤُكُم أنَتمُۡٓ سَمَّ ُٓ أنَزَلَٓ مَّ ن ٓ  مِن بهَِا ٱللَّّ
 ﴾...سُلۡطََٰ

 "그들(우상들)은 그대들과 그대들의 조상들이 

지어 부른 한낱 이름들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는 

그에 관하여 그 어떤 근거도 내리지 않으셨노라..." 

[안-나즘: 23]. 

선지자 후드(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에 대하여 

그가 자기 백성에게 했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دِلوُنَنيِ...﴿ يۡتمُُوهَا ٓ أسَۡمَا ءٓ  فيِٓ  أتَجََُٰ ا وَءَاباَ ؤُكُم أنَتمُۡٓ سَمَّ لَٓ مَّ ُٓ نَزَّ ن ٓ  مِن بهَِا ٱللَّّ
 ﴾...سُلۡطََٰ

 "...그대들은 그대들과 그대들의 조상들이 지어 

부른 이름들에 관하여 나와 논쟁하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에 관해 그 어떤 근거도 내리지 

않으셨노라..." [알-아으라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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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셉(유수프, 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에 대하여 그가 감옥의 두 동료에게 

했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حِبيَِٓ صََٰ جۡنِٓ ﴿يََٰ قوُنَٓ ءَأرَۡباَب ٓ ٱلس ِ تفََر ِ ُٓ أمَِٓ خَيۡرٓ  مُّ حِدُٓ ٱللَّّ ارُٓ ٱلۡوََٰ  دوُنِهۦِ ٓ مِن تعَۡبدُوُنَٓ مَا ٱلۡقهََّ
يۡتمُُوهَا ٓ أسَۡمَا ءٗٓ إلَِّّ ٓ ا ٓ وَءَاباَ ؤُكُم أنَتمُۡٓ سَمَّ ُٓ أنَزَلَٓ مَّ ن ٓ  مِن بهَِا ٱللَّّ

 ﴾...سُلۡطََٰ

 ""감옥에 있는 내 두 동료여. 뿔뿔이 흩어진 여러 

주님들이 더 나은가, 아니면 (더 나은 분은) 한 

분이시자 모든 것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이신가?" 

39 "그대들이 그분 이외에 숭배하는 것은 그대들과 

그대들의 조상들이 지어 부른 한낱 이름들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는 그에 관하여 그 어떤 

근거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유수프: 39-40]. 

그러므로 모든 사도들(그들에게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 ٱعۡبدُوُآْ...﴿ نۡٓ لكَُم مَا ٱللَّّ هٓ  م ِ  ٓ﴾...غَيۡرُهُٓ إلََِٰ

 "...하나님만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알-아으라프:59] 

그러나 다신교도들은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 지고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경배하며 그들에게 도움과 구원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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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신교도들의 우상이 

허위임을 두 가지 이성적인 논거로써 

밝히셨습니다: 

첫째, 그들이 취한 이 우상들에게는 신성의 

특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들은 창조하지 못하는 

피조물이며, 숭배자들에게 이로움을 가져다주지도 

못하고 그들로부터 해악을 막아주지도 못합니다. 

또한 그것들은 삶과 죽음을 주관하지 못하며, 

하늘의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그곳의 

통치에 동참하지도 못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ءَالِهَةٗٓ دوُنِهۦِ ٓ مِن ﴿وَٱتَّخَذوُآْ ا لِۡنَفسُِهِمۡٓ يمَۡلِكُونَٓ وَلَّٓ يخُۡلقَوُنَٓ وَهمُۡٓ شَيۡ ٗـا يَخۡلقُوُنَٓ لَّّ  ضَر ٗ
ةٗٓ وَلَّٓ مَوۡتٗا يمَۡلِكُونَٓ وَلَّٓ نفَۡعٗا وَلَّٓ  ﴾3 نشُُورٗا وَلَّٓ حَيَوَٰ

 "그러나 그들은 그분 외에 다른 신들을 

두었으나, 그들은 창조하지 못하고 오히려 

창조되었노라. 또한 그들 자신을 위해 해악이나 

이익도 통제하지 못하며, 죽음이나 삶이나 부활도 

통제하지 못하노라." [알-푸르깐: 3]. 

또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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ن زَعَمۡتمُ ٱلَّذِينَٓ ٱدۡعُوآْ ﴿قلُِٓ ِٓ دوُنِٓ م ِ ةٓ  مِثۡقاَلَٓ يمَۡلِكُونَٓ لَّٓ ٱللَّّ تِٓ فيِ ذرََّ وََٰ  فيِ وَلَّٓ ٱلسَّمََٰ
ن مِنۡهُم لَهُٓۥ وَمَا شِرۡك ٓ مِن فِيهِمَا لهَُمۡٓ وَمَا ٱلۡۡرَۡضِٓ ٓ م ِ عَةُٓ تنَفعَُٓ وَلَّٓ ظَهِير  ٓ عِندهَُ ۥٓ ٱلشَّفََٰ  إلَِّّ

 ﴾...لَهُٓۥ أذَِنَٓ لِمَنۡٓ

 "말하라. '하나님 외에 너희가 (신이라고) 

주장한 것들을 불러 보라. 그들은 하늘과 땅 속에 

있는 티끌만 한 무게도 소유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대등한 존재는 없으며, 그들 중 그 

누구도 그분의 조력자가 아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닌 이상 그분 앞에서의 중재는 

유익하지 않노라..." [사바: 22-23] 

 لهَُمۡٓ يَسۡتطَِيعوُنَٓ وَلَّٓ 191 يخُۡلقَوُنَٓ وَهمُۡٓ شَيۡ ٗـا يَخۡلقُُٓ لَّٓ مَا ﴿أيَشُۡرِكُونَٓ: تعالى وقال
 ﴾192 يَنصُرُونَٓ أنَفسَُهُمۡٓ وَلَّ ٓ نَصۡرٗا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도 창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둔단 말인가? 그들은 오히려 

창조되었노라.  그것들은 그들을 위한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으며 자기 자신들조차도 돕지 못하노라." 

[알-아으라프: 191-192]. 

이 신들의 상태가 이러하다면, 그것들을 신으로 

취하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일이며 더욱 헛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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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 우상 숭배자들은, 지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의 주권을 손에 쥐고 계신 

창조주이신 주님이시며, 그분은 보호를 베푸시나 

어느 누구도 그분을 거슬러 보호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으로서의 

하나님을 하나로 인정한 것처럼, 마땅히 경배 

대상에 있어서도 그분을 하나로 인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ٱلَّذِي 21 تتََّقوُنَٓ لعَلََّكُمۡٓ قَبۡلِكُمۡٓ مِن وَٱلَّذِينَٓ خَلقَكَُمۡٓ ٱلَّذِي رَبَّكُمُٓ ٱعۡبدُوُآْ ٱلنَّاسُٓ ﴿يََٰ أيَُّهَا
شٗا ٱلۡۡرَۡضَٓ لكَُمُٓ جَعَلَٓ  مِنَٓ بِهۦِ فأَخَۡرَجَٓ مَا ءٗٓ ٱلسَّمَا ءِٓ مِنَٓ وَأنَزَلَٓ بِناَ ءٗٓ وَٱلسَّمَا ءَٓ فرََِٰ

تِٓ ِٓ تجَۡعلَوُآْ فلَََٓ لَّكُمۡٓ  رِزۡقٗا ٱلثَّمَرََٰ  ٓ﴾22 تعَۡلمَُونَٓ وَأنَتمُۡٓ أنَداَدٗآ لِلَّّ

 "사람들이여! 그대들과 그대들 이전에 있었던 

자들을 창조하신 그대들의 주님을 경배하라. 

그리하면 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 그분께서는 그대들을 위해 대지를 

안식처로 그리고 하늘을 천장으로 두셨으며,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어 그것으로써 열매를 

내시니 그대들을 위한 양식이라. 그러니 그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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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도 하나님께 대등한 존재를 두지 말라." [알-

바까라:21-22]. 

또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سَألَۡتهَُم ﴿وَلَئنِ ُٓ  لَيقَوُلنَُّٓ خَلقَهَُمۡٓ مَّ  ﴾87 يؤُۡفكَُونَٓ فأَنََّىَٰٓ ٱللَّّ

 "만일 그대가 정녕 그들에게 자신들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실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라.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돌아선단 말인가?" [앗-주크루프: 87].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يَرۡزُقكُُم مَن ﴿قلُۡٓ رَٓ ٱلسَّمۡعَٓ يمَۡلِكُٓ أمََّن وَٱلۡۡرَۡضِٓ ٱلسَّمَا ءِٓ م ِ  يخُۡرِجُٓ وَمَن وَٱلۡۡبَۡصََٰ

ِٓ مِنَٓ ٱلۡمَي ِتَٓ وَيخُۡرِجُٓ ٱلۡمَي ِتِٓ مِنَٓ ٱلۡحَيَّٓ ُٓ  فَسَيقَوُلوُنَٓ ٱلۡۡمَۡرَ ٓ يدُبَ ِرُٓ وَمَن ٱلۡحَي   أفَلَََٓ فقَلُۡٓ ٱللَّّ
لِٓ 31 تتََّقوُنَٓ ُٓ كُمُٓفذَََٰ ٓ رَبُّكُمُٓ ٱللَّّ

ٓ ٱلۡحَق ِٓ بعَۡدَٓ فمََاذاَ ٱلۡحَقُّ  لُٓ  إلَِّّ لََٰ  ﴾32 تصُۡرَفوُنَٓ فأَنََّىَٰٓ ٱلضَّ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그대들에게 하늘과 

땅으로부터 양식을 베푸시는 분은 누구인가? 

청각과 시각을 소유하시는 분은 또 누구인가? 죽은 

것으로부터 살아 있는 것을 꺼내시고 살아 있는 

것으로부터 죽은 것을 꺼내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일을 결정지으시는 분은 누구인가?” 이에 

그들은 “하나님입니다”고 말할 것이라. 이에 

그대는 이르라. “그런데도 그대들은 (하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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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실로 그러한 분이 

그대들의 주님이자 진리인 하나님이시거늘, 

진리를 제한다면 방황 이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데도 그대들은 어떻게 (진리로부터) 비켜난단 

말인가?" [유누스: 31-32].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포하는 네 번째 사항은 

그분의 이름들과 속성들을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서나 그분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에서 당신 자신에 대해 확증하신 

이름들과 속성들을 어떠한 왜곡이나 부정 없이, 

어떻게 라는 질문이나 비유 없이 그분께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ئِهِ ۦٓ فيِٓ  يلُۡحِدوُنَٓ ٱلَّذِينَٓ وَذرَُوآْ بهَِآ  فٱَدۡعُوهُٓ ٱلۡحُسۡنىََٰٓ ٱلۡۡسَۡمَا ءُٓ ﴿وَلِلَّّ  مَا سَيجُۡزَوۡنَٓ أسَۡمََٰ 
 ﴾180 يعَۡمَلوُنَٓ كَانوُآْ

 "하나님께는 가장 훌륭한 이름들이 있으니 

그대들은 그것으로써 그분께 기도하라. 그리고 

그대들은 그분의 이름들에 관하여 일탈하는 

자들을 놓아두라.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던 일로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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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을 받을 것이라." [알-아으라프:180] 또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 فيِ ٱلۡۡعَۡلىََٰٓ ٱلۡمَثلَُٓ وَلَهُٓ...﴿ وََٰ ٓ ٱلسَّمََٰ  ٱلۡحَكِيمُ﴾ ٱلۡعَزِيزُٓ وَهُوَٓ وَٱلۡۡرَۡضِ 

 "...하늘과 땅에 있는 가장 지고한 묘사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껫는 가장 존엄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라." [알-룸:27] 또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كَمِثۡلِهۦِ لَيۡسَٓ...﴿  ٱلۡبَصِيرُ﴾ ٱلسَّمِيعُٓ وَهُوَٓ شَيۡء 

 "...그분과 유사한 것이란 없으며,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라." [앗-

슈라: 11]. 

이 사안과 관련하여 두 무리가 방황 하였습니다: 

첫째: '무앗띨라'로서, 이름들과 속성들 전체 

또는 일부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를 확증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지고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피조물에 비유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허위이며,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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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그것은 지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다는 것과 같은 허위적인 결과를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이름들과 속성들을 확증하셨고, 동시에 그분과 

유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들을 확증하는 것이 그분께 

유사한 존재가 있음을 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생기고 그 일부가 다른 일부를 거짓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둘째: 두 사물이 이름이나 속성에서 일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서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모두 듣고, 보고, 말하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인간적인 본질이나 청각, 시각, 언어 능력이 

완전히 똑같아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물들에게 손과 발, 그리고 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손, 발, 눈이 완전히 동일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46 

피조물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이름들이나 

속성들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난다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차이는 더욱 명백하고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무샵비하'로서, 하나님의 이름들과 

속성들을 확증하면서 그분을 피조물에 비유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종복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텍스트의 의미가 뜻하는 바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허위이며,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과 

유사하다는 주장은 이성과 샤리아가 모두 허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꾸란와 순나의 텍스트가 

수반하는 내용이 허위일 수는 없습니다. 

둘째: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종복들에게 

근본적인 의미를 설명하심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지니는 실제와 본질은, 특히 그분의 본질과 속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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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은 지고하신 하나님의 

독점적지식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들으시는 분'임을 

확증하셨다면, 청각이라는 것은 (소리의 

인식이라는)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고하신 하나님의 청각과 

관련하여 그 실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각의 실제는 피조물 사이에서도 서로 

다르며, 따라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차이는 

더욱 명백하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좌에 

오르셨다고 스스로에 대해 알리셨을 때, 오르는 

행위의 근본적인 의미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권좌에 오르신 것과 

관련하여 그 오름의 실제 방식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름의 실제는 피조물 사이에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안정된 의자에 앉는 것이, 

길들지 않고 다루기 힘든 낙타의 안장에 오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피조물에게 있어서도 이처럼 



 

48 

차이가 난다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차이는 

더욱 명백하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설명한 바와 같은 지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 위대한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유일성(타우히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그분 이외의 다른 

존재에게 무언가를 바라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과 지고한 

속성들에 근거하여 그분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경외를 가지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고 

금지하신 것을 멀리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경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 

천사들에 대한 믿음 

천사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피조물들로, 

지고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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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이나 경배 대상으로서의 속성을 전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빛으로 창조하셨고, 그분의 명령에 완전히 

복종하는 성향과 그것을 실행할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 وَٱلنَّهَارَٓ ٱلَّيۡلَٓ يسَُب ِحُونَٓ يَسۡتحَۡسِرُونَٓ وَلَّٓ عِباَدَتِهۦِ عَنۡٓ يَسۡتكَۡبِرُونَٓ لَّٓ عِندهَُٓۥ وَمَنۡٓ...﴿
 يفَۡترُُونَٓ﴾

 "...그분 곁에 있는 자들(천사들)은 오만하지 

않아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며 

지치지도 않노라. 그들은 밤낮으로 지치지 않고 

찬미하노라." [알-안비야:19-20]. 

그들은 매우 수가 많아 지고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습니다. 아나스(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한 승천(미으라즈) 

하디쓰에 따라 확증된 바에 따르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하늘에 있는 알-바이트 알-마으무르가 

들어 올려져 보여졌는데, 그곳에서는 매일 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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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천사가 예배를 드리고, 한 번 나가면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천사들에 대한 믿음은 네 가지 사항을 

포함합니다: 

첫째: 그들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둘째: 가브리엘 천사와 같이 그들 중 이름을 아는 

천사는 그 이름으로 믿는 동시에 이름을 모르는 

자들도 포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알게 된 그들의 속성을 믿는 

것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창조된 

본래의 모습을 보았으며, 그에게 지평선을 덮을 

만큼 거대한 육백 개의 날개가 있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천사는 지고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의 형태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마르얌)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을 때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브리엘 천사는 사도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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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의 교우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매우 흰 옷에 매우 검은 

머리카락을 지닌 남자의 모습으로 왔으며, 여행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교우들 중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선지자 곁에 앉아 자신의 무릎을 

선지자의 무릎에 대고 자신의 두 손을 선지자의 

허벅지에 올린 뒤, 선지자께 이슬람, 이만, 이흐산, 

종말의 시간 및 그 징조들에 관해 물었습니다. 

선지자께서 그에게 답변하시자 그는 떠났습니다. 

그 후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دِينكَُمْٓ يعُلَ ِمُكُمْٓ أتَاَكُمْٓ جِبْرِيلُ؛ هَذاَ»

 "그는 가브리엘 천사로, 그대들에게 그대들의 

종교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오신 것이라."1 

이와 마찬가지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보내신 천사들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에 대한 믿음이 내포하는 네 번째 사항은 

지고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수행하는 

 
1 무슬림이 전승: 번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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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들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루함이나 

지침 없이 밤낮으로 그분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대천사 

가브리엘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계시를 전달하도록 하십니다. 

또 예를 들면, 미카엘의 경우, 비와 식물을 

주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필의 경우, 종말의 시간이 

도래하여 피조물들이 부활할 때 나팔을 부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천사의 경우, 죽음의 순간에 

영혼들을 거두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말리크의 경우, 불지옥을 주관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그는 지옥의 문지기입니다. 

그리고 자궁 속의 태아들을 주관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들의 경우, 인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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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그의 양식, 수명, 행위, 그리고 그가 불행한 자가 

될지 행복한 자가 될지를 기록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손들의 행위를 보존하고 

기록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들의 경우, 모든 

인간에게는 두 명의 천사가 있어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그를 

심문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들의 경우, 두 명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그의 주님, 그의 종교, 그리고 

그의 선지자에 관해 질문합니다. 

천사들에 대한 믿음은 위대한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 그리고 주권에 

대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위대함은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담의 자손들에 대한 지고하신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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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들 중 일부에게 그들을 보호하고, 행위를 

기록하며, 기타 그들의 유익을 위한 일들을 

수행하도록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배하는 천사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부 방황 분파는 천사들이 실체가 있는 

존재임을 부정하며, 그들은 "피조물에 내재된 선한 

힘"을 의미할 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고하신 하나님의 성서와 그분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 그리고 무슬림 공동체의 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ٱلۡحَمۡدُٓ تِٓ فاَطِرِٓ لِلَّّ وََٰ ئكَِةِٓ جَاعِلِٓ وَٱلۡۡرَۡضِٓ ٱلسَّمََٰ
ثۡنىََٰٓ أجَۡنِحَةٓ  أوُْلِيٓ  رُسُلًَٓ ٱلۡمَلََٰ  ثَٓ مَّ  وَثلََُٰ

عَٓ   ﴾...وَرُبََٰ

 "찬미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일곱)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천사들을 사도로 임명하시고 

그들에게 두 개, 세 개, 네 개의 날개를 두신 분..." 

[파띠르: 1] 

또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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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وَلَوۡٓ ئِكَةُٓ كَفَرُوآْ ٱلَّذِينَٓ يَتوََفَّى إذِۡٓ ترََىَٰ
رَهمُ وُجُوهَهُمۡٓ يَضۡرِبوُنَٓ ٱلۡمَلََٰ   ٓ﴾...وَأدَۡبََٰ

 "천사들이 불신을 저지른 자들을 거두어 가며 

그들의 얼굴과 볼기짝을 후려치고 "타오르는 불을 

맛 보라" 라고 말할 때를 그대가 볼 수만 있다면..." 

[알-안팔: 50] 

또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وَلَوۡٓ...﴿ لِمُونَٓ إذِِٓ ترََىَٰ
تِٓ فيِ ٱلظََّٰ ئكَِةُٓ ٱلۡمَوۡتِٓ غَمَرََٰ

آْ وَٱلۡمَلََٰ  آْ أيَۡدِيهِمۡٓ باَسِطُو   أخَۡرِجُو 
 ﴾...أنَفسَُكُمُٓ 

 "...부당한 자들이 죽음의 처절한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를 그대가 볼 수만 있다면. 천사들이 자신의 

손을 뻗치니 “너희의 영혼을 꺼내라..." [알-안암: 

93]. 

또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 عَٓ إذِاَ حَتَّىَٰ  ٱلۡكَبِيرُ﴾ ٱلۡعلَِيُّٓ وَهُوَٓ ٱلۡحَقَّٓ  قاَلوُآْ رَبُّكُمۡٓ  قاَلَٓ مَاذآَ قاَلوُآْ قلُوُبهِِمۡٓ عَن فزُ ِ

 "...그들의 마음에서 공포가 걷혔을 때, 그들이 

'그대들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고 

묻자, 그들은 '진리(를 말씀하셨노라). 그리고 

그분은 지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라'고 

대답하노라." [사바: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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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천국의 거주자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ئكَِةُٓ...﴿
ن عَلَيۡهِم يدَۡخُلوُنَٓ وَٱلۡمَلََٰ  مٓ  باَبٓ  كُل ِٓ م ِ

 ٱلدَّارِ﴾ عُقۡبىَ فَنعِۡمَٓ صَبَرۡتمُۡٓ  بمَِا عَلَيۡكُم سَلََٰ

 "...천사들은 모든 문에서 그들에게로 들어올 

것이라. “그대들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그대들이 

인내한 대가라. 이 얼마나 훌륭한 궁극의 

안식처인가" [알-라으드: 23-24] 

싸히흐 알-부카리에서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한 바에 따르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أحََبَّٓ إذِاَ» َٓ إنَِّٓ: جِبْرِيلَٓ ناَدىَ الْعَبْدَٓ اللََّ  فَينُاَدِي جِبْرِيلُ، فَيحُِبُّهُٓ فأَحَْبِبْهُ، فلََُناً يحُِبُّٓ اللََّ
َٓ إنَِّٓ: السَّمَاءِٓ أهَْلِٓ فيِ جِبْرِيلُٓ  يوُضَعُٓ ثمَُّٓ السَّمَاءِ، أهَْلُٓ فَيحُِبُّهُٓ فأَحَِبُّوهُ، فلََُناً يحُِبُّٓ اللََّ

 «.الْۡرَْضِٓ فيِ الْقَبوُلُٓ لَهُٓ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을 사랑하실 때 그분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불러 말씀하시길 “내가 아무개를 

사랑하니 너도 그를 사랑하라.” 따라서 가브리엘은 

그를 사랑하게 되노라. 그 후 가브리엘은 하늘의 

거주자들을 불러모아 말하길 :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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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를 사랑하시니 그대들도 그를 사랑하라.” 

따라서 하늘의 거주자들도 그를 사랑하게 되노라. 

그 후 그는 지구상에서 받아들여지는 자가 될 

것이라"1 

또한 동일한 문헌에서 아부 후라이라가 전한 

바에 따르면, 선지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لَٓ يكَْتبُوُنَٓ الْمَلََئكَِةُٓ الْمَسْجِدِٓ أبَْوَابِٓ مِنْٓ باَبٓ  كُل ِٓ عَلىَ كَانَٓ الْجُمُعةَِٓ يَوْمُٓ كَانَٓ إذِاَ»  الْۡوََّ
لَ، مَامُٓ جَلسََٓ فإَذِاَ فاَلْۡوََّ كْرَٓ يَسْتمَِعوُنَٓ وَجَاءُوا الصُّحُفَٓ طَوَوْا الِْۡ  «.الذ ِ

 "금요일이 되면 마스지드의 모든 문마다 천사들이 

있어 먼저 온 사람부터 차례대로 기록합니다. 

그러다 이맘이 자리에 앉으면 그들은 기록하는 

두루마리를 접고, 설교를 경청하러 갑니다."2 

이러한 구절들은 방황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 그들은 

실체를 지닌 존재임을 명백히 보여주며, 

무슬림들은 이 텍스트들의 내용에 의거하여 

만장일치 의견을 형성한 바 있습니다. 

 
1 알-부카리: 번호 (2637). 
2 부카리: (8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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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서들에 대한 믿음 

'성서들': '기록된 것'을 의미하는 '키탑(책)'의 

복수형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한 자비이자 그들을 위한 인도로서 

그분의 사도들에게 내려주신 성서들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현세와 내세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서들에 대한 믿음은 네 가지 사항을 

포함합니다: 

첫째: 그 성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그 성서들 중 우리가 이름을 아는 것은 그 

이름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컨대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내려진 성서는 꾸란이며, 

모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내려진 성서는 토라입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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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내려진 성서는 알-

인질(복음)입니다. 그리고 다윗(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주어진 

성서는 앗-자부르(시편)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모르는 성서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믿습니다. 

셋째: 꾸란이 전하는 지식과, 이전의 성서들 중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내용처럼 그 성서들의 

정보 중 올바른 것을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넷째: 그 성서들 중 폐기되지 않은 규범을 

실천하며, 우리가 그 지혜를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것에 만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꾸란은 정보의 정확성에 있어 이전의 모든 

성서들보다 언제나 우선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بَٓ إلَِيۡكَٓ ﴿وَأنَزَلۡناَ ٓ قٗا بٱِلۡحَق ِٓ ٱلۡكِتََٰ بِٓ مِنَٓ يدَيَۡهِٓ بَيۡنَٓ ل ِمَا مُصَد ِ يۡهِٓ  وَمُهَيۡمِناً ٱلۡكِتََٰ  ﴾...عَلَ

 "그리고 나는 그대(무함마드)에게 진리로 

가득한 성서를 내렸으니 그 이전의 성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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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하며 감독하노라..." [알-마이다:48] 즉: 그것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전 성서들의 규범 중 꾸란이 승인한 

것만이 실천의 효력을 지닙니다. 

성서들에 대한 믿음은 위대한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종복들에 대한 당신의 

보살피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을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성서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고하신 하나님의 법률에 담긴 그분의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에게 

그들의 상황에 걸맞는 내용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وَمِنۡهَاجٗآ  شِرۡعَةٗٓ مِنكُمۡٓ جَعلَۡناَ لِكُل ٓ ...﴿

 ".... 나는 그대들 각자에게 법률과 명백한 길을 

두었노라..." [알-마이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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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 

사도들에 대한 믿음 

'사도들': '보냄을 받은 자', 즉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 파견된 자를 의미하는 '사도'의 복수형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인간들 중에서 법률을 

계시받아 그것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첫 번째 사도는 누흐(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이며, 마지막 사도는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نوُحٓ  إلِىََٰٓ أوَۡحَيۡناَ ٓ كَمَا ٓ إلَِيۡكَٓ أوَۡحَيۡناَ ٓ إِنَّا ٓ ﴿ ۧـ  ٓ﴾...بعَۡدِهِٓ مِنَۢٓ وَٱلنَّبِي ِ

 "실로 나는 누흐(노아)와 그 이후의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내렸듯이 그대에게 계시를 

내렸노라..." [안-니사: 163] 

싸히흐 알-부카리에 기록된 중재(샤파아)에 

관한 하디스에서, 아나쓰 빈 말리크(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한 바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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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لَٓ نوُحًا ائْتوُا: وَيقَوُلُٓ إلَِيْهِمْٓ فَيعَْتذَِرُٓ لهَُمْ، لِيَشْفَعَٓ آدمََ؛ إلِىَ يأَتْوُنَٓ النَّاسَٓ أنََّٓ ذكُِرَٓ»  أوََّ

ُٓ بعََثهَُٓ رَسُولٓ   .الحديث تمام وذكر« اللََّ

 "사람들이 아담에게 와서 자신들을 위해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나, 그는 그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첫 번째 사도인 누흐에게 

가보라'고 말할 것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그 후 

하디쓰의 나머지 부분이 전합니다.1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ا د ٓ كَانَٓ ﴿مَّ ن أحََدٓ  أبَاَ ٓ مُحَمَّ جَالِكُمۡٓ م ِ كِن ر ِ سُولَٓ وَلََٰ ِٓ رَّ نَٓ  وَخَاتمََٓ ٱللَّّ ۧـ  ٓ﴾...ٱلنَّبِي ِ

 "무함마드는 그대 남성들 중의 여느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도이며 

선지자들의 끝막음이라..." [알-아흐잡:40]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동체에게 

독자적인 법률을 가지고 온 사도를 보내시거나, 

 
1 알-부카리 전승: 번호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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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율법을 갱신하도록 계시받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ةٓ  كُل ِٓ فيِ بعََثۡنآَ ﴿وَلقَدَۡٓ سُولًّٓ أمَُّ َٓ ٱعۡبدُوُآْ أنَِٓ رَّ غوُتَٓ  وَٱجۡتنَِبوُآْ ٱللَّّ
 ٓ﴾...ٱلطََّٰ

 "그리고 실로 나는 모든 공동체에 사도를 

보내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였노라..." [안-나흘:36]. 

또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وَإنِ...﴿ ةٓ  م ِ ٓ أمَُّ ٓ﴾ فِيهَا خَلََٓ إلَِّّ  نذَِير 

 "...그 모든 공동체는 경고자가 그들을 거쳐 

갔노라." [파띠르:24]. 

또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ةَٓ أنَزَلۡنآَ ﴿إِنَّا ٓ  ٓ﴾...هَادوُآْ لِلَّذِينَٓ أسَۡلمَُوآْ ٱلَّذِينَٓ ٱلنَّبِيُّونَٓ بهَِا يَحۡكُمُٓ وَنوُر  ٓ هدُٗى فِيهَا ٱلتَّوۡرَىَٰ

 "실로 나는 토라를 내렸으니 그 안에는 인도와 

광명이 있었노라. (하나님께) 순종하던 선지자들이 

그것(토라)으로써 유대인들을 판결하였고..." [알-

마이다:44]. 

사도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며, 그들에게는 

주권성(루부비야)이나 신격성(울루히야)의 

특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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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들의 지도자이자 하나님 곁에서 가장 위대한 

지위를 가진 그분의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ا وَلَّٓ نفَۡعٗا لِنفَۡسِي أمَۡلِكُٓ لَّّ ٓ ﴿قلُ ٓ ضَرًّ ُٓ  شَا ءَٓ مَا إلَِّّ  ٱلۡغَيۡبَٓ أعَۡلمَُٓ كُنتُٓ وَلَوۡٓ ٱللَّّ
ءُٓ  مَسَّنيَِٓ وَمَا ٱلۡخَيۡرِٓ مِنَٓ لََسۡتكَۡثرَۡتُٓ ٓ أنَآَ  إنِۡٓ ٱلسُّو   يؤُۡمِنوُنَٓ ل ِقَوۡم ٓ وَبَشِير ٓ نذَِير ٓ إلَِّّ

188﴾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이익도 해악도 통제하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외라. 만약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나는 좋은 것을 많이 가져갔을 것이며, 

나에게 어떤 궂은 일도 스치지 않았을 것이라. 나는 

그저 경고자이자 믿는 자들을 위한 기쁜 소식의 

전달자일 뿐이라"" [알-아으라프:188] . 

또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لكَُمۡٓ أمَۡلِكُٓ لَّ ٓ إِن يِ ﴿قلُۡٓ ِٓ مِنَٓ يجُِيرَنيِ لنَ إِن يِ قلُۡٓ 21 رَشَدٗا وَلَّٓ ضَر ٗ  وَلنَۡٓ أحََدٓ  ٱللَّّ
 ٓ﴾22 مُلۡتحََداً دوُنِهۦِ مِن أجَِدَٓ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실로 나는 

그대들에게 어떤 해악이나 좋은 것도 통제하지 

못하노라” 이르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벌)로부터 

나를 구원하지 못하며 나는 결코 그분 이외의 

도피처를 찾지 못할 것이라.'" [알-진: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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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들에게는 질병, 죽음, 음식과 음료에 

대한 필요 등과 같은 인간적인 특성들이 따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이브라힘(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이 지고하신 그의 주님을 묘사한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ثمَُّٓ يمُِيتنُِي وَٱلَّذِي 80 يَشۡفِينِٓ فهَُوَٓ مَرِضۡتُٓ وَإذِاَ 79 وَيَسۡقِينِٓ يطُۡعِمُنيِ هُوَٓ ﴿وَٱلَّذِي
 ٓ﴾81 يحُۡيِينِٓ

 "그분께서는 나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마실 

거리를 주시며 내가 아플 때는 그분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노라.그리고 그분께서는 나에게 

죽음을 부여하시고 그 후에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앗-슈아라:79-81].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رُونيِ نَسِيتُٓ فإَذِاَ تنَْسَوْنَ، كَمَآ أنَْسَى مِثلْكُُمْ، بَشَرٓ  أنَاَ إِنَّمَا»  «.فذَكَ ِ

 "실로 나는 여러분과 같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잊는 것처럼 나도 잊습니다. 그러니 내가 

잊어버리면 나를 상기시켜 주십시오."1 

 
1 부카리, 5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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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높은 

지위를 칭송하시면서 그들이 종복으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묘사하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누흐(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شَكُورٗا﴾ عَبۡدٗا كَانَٓ إِنَّهُٓۥ...﴿

 "...실로 그는 감사하는 종복이었노라." [알-

이스라:3], 그리고 무함마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لَٓ ٱلَّذِي ﴿تبَاَرَكَٓ لمَِينَٓ لِيكَُونَٓ عَبۡدِهۦِ عَلىََٰٓ ٱلۡفرُۡقاَنَٓ نَزَّ  ٓ﴾1 نذَِيرًا لِلۡعََٰ

 "축복 가득하신 그분께서는 그분의 종복에게 

분별의 서를 내리시어 그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경고자가 되도록 하셨노라." [알-푸르깐:1].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دنَاَ ٓ ﴿وَٱذۡكُرۡٓ هِيمَٓ عِبََٰ قَٓ إِبۡرََٰ رِٓ ٱلۡۡيَۡدِي أوُْلِي وَيعَۡقوُبَٓ وَإِسۡحََٰ هُم إِنَّا ٓ 45 وَٱلۡۡبَۡصََٰ  أخَۡلصَۡنََٰ
 ﴾47 ٱلۡۡخَۡياَرِٓ ٱلۡمُصۡطَفَيۡنَٓ لمَِنَٓ عِندنَاَ وَإِنَّهُمۡٓ 46 ٱلدَّارِٓ ذِكۡرَى بِخَالِصَةٓ 

 "그대는, 나의 종복이자 힘과 통찰력의 

소유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라. 

실로 나는 그들을 선별하였으니, 내세의 거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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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떠올리는 (그들의) 특성 때문이라.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있어 선택받은 훌륭한 자들 중의 

일부라." [싸드:45-47].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هُوَٓ ﴿إنِۡٓ هُٓ عَلَيۡهِٓ أنَۡعمَۡنآَ عَبۡد ٓ إلَِّّ بَنيِٓ  مَثلََٗٓ وَجَعلَۡنََٰ ءِيلَٓ ل ِ  ٓ﴾59 إِسۡرََٰ 

 "그(예수)는 그저 종복일 뿐으로 나는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으며, 그를 이스라엘의 

자손들(유대인들)을 위한 모범으로 두었노라." [앗-

주크루프:59]. 

사도들에 대한 믿음은 네 가지 사항을 

포함합니다: 

첫째: 그들의 메시지가 지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 단 한 명의 메시지라도 불신하는 

자는 모두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105 ٱلۡمُرۡسَلِينَٓ نوُح ٓ قَوۡمُٓ ﴿كَذَّبَ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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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의 백성은 사도들을 부정하였노라." [앗-

슈아라: 105] 그들이 노아를 부정했을 당시에는 

노아 외에 다른 사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사도들을 

부정한 자들로 판결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부정하고 따르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부정하는 자들이며 그를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특히 예수가 그들에게 

무함마드에 대해 기쁜 소식을 미리 알렸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무함마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무함마드를 그들을 위한 사도로 두시어 그를 통해 

그들을 방황에서 구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들 중 우리가 이름을 아는 자는 그 

이름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컨대, 무함마드와 

아브라함, 모세와 예수, 그리고 노아 -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 다섯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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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들 중에서도 '굳건한 의지의 소유자들'이며,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꾸란의 두 곳에서 그들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نَٓ مِنَٓ أخََذۡناَ ﴿وَإذِۡٓ ۧـ قهَُمۡٓ ٱلنَّبِي ِ هِيمَٓ نُّوحٓ  وَمِن وَمِنكَٓ مِيثََٰ  ٱبۡنِٓ وَعِيسَى وَمُوسَىَٰٓ وَإِبۡرََٰ
قاً مِنۡهُم وَأخََذۡناَ مَرۡيمََٓ  يثََٰ  ﴾7 غَلِيظٗا م ِ

 "나는 선지자들로부터 성약을 받았으며 그대와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부터도 성약을 받았노라. 나는 그들로부터 

엄숙한 성약을 받았도다." [알-아흐잡:7]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نَٓ لكَُم ﴿شَرَعَٓ ينِٓ م ِ يۡناَ وَمَا إلَِيۡكَٓ أوَۡحَيۡناَ ٓ وَٱلَّذِيٓ  نوُحٗا بِهۦِ وَصَّىَٰٓ مَآ ٱلد ِ هِيمَٓ بِهۦِ ٓ وَصَّ  إِبۡرََٰ

ينَٓ أقَِيمُوآْ أنَۡٓ وَعِيسَىَٰ ٓ  وَمُوسَىَٰٓ قوُآْ وَلَّٓ ٱلد ِ  مَا ٱلۡمُشۡرِكِينَٓ عَلىَ كَبرَُٓ فِيهِٓ  تتَفََرَّ
ُٓ إلَِيۡهِٓ  تدَۡعُوهمُۡٓ  ٓ﴾13 ينُِيبُٓ مَن إلَِيۡهِٓ وَيهَۡدِيٓ  يَشَا ءُٓ مَن إلَِيۡهِٓ يَجۡتبَيِٓ  ٱللَّّ

 "그분께서 그대들을 위해 제정한 종교에는, 

노아에게 명령하시고 내가 그대에게 계시하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에게 명령한 것이 있으니 

"그대들은 종교에 있어 굳건하고 그(종교)에 

관하여 분열하지 말라" 하셨노라. 그대가 우상 

숭배자들에게 초대하는 것은 그들을 어렵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를 당신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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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시며, 참회하며 돌아오는 자를 당신께로 

인도하시노라." [앗-슈라:13]. 

그들 중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들을 포괄적으로 믿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رُسُلَٗٓ أرَۡسَلۡناَ ﴿وَلقَدَۡٓ  نقَۡصُصۡٓ لَّمۡٓ مَّن وَمِنۡهُم عَلَيۡكَٓ قَصَصۡناَ مَّن مِنۡهُم قَبۡلِكَٓ م ِ
 ﴾...عَلَيۡكَٓ 

 "진실로 나는 그대(무함마드) 이전에 사도들을 

보내었으니 그들 중에는 내가 그대에게 이야기한 

자가 있으며 그들 중에는 내가 그대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자가 있노라..." [가피르:78]. 

셋째: 그들에 관해 전해지는 정확한 정보를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넷째: 그들 중 우리에게 보내진 분의 법률에 따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는 곧, 마지막 사도로서 모든 

인류에게 보내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وكَٓ حَتَّىَٰٓ يؤُۡمِنوُنَٓ لَّٓ وَرَب كَِٓ ﴿فلَََٓ  أنَفسُِهِمۡٓ فيِٓ  يَجِدوُآْ لَّٓ ثمَُّٓ بَيۡنهَُمۡٓ شَجَرَٓ فِيمَا يحَُك ِ
ا حَرَجٗا مَّ  ﴾65 تسَۡلِيمٗا وَيسَُل ِمُوآْ قَضَيۡتَٓ م ِ



 

71 

 "그렇지 않노라. 그대의 주님께 맹세코, 그들이 

그들 사이에 논쟁하던 것을 그대(무함마드)에게 

판결을 맡기고, 그런 후 그대가 내린 판결에 관해 

마음속에 불만을 느끼지 않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때, 그제야 그들은 (진정으로) 믿는 

것이라." [안-니사: 65]. 

사도들에 대한 믿음에는 위대한 결실이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종복들에 대한 당신의 자비와 

보살피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시어 그들이 사람들을 당신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경배 방식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러한 위대한 은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도들 (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들에게 합당한 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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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고하신 

하나님의 사도들이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분의 종복들에게 조언을 

건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집을 부리던 자들은 지고하신 

하나님의 사도들이 인간일 수 없다며 그들을 

거짓으로 치부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주장을 언급하신 뒤 당신의 말씀으로 그것을 

허위로 판결하셨습니다: 

آْ أنَ ٱلنَّاسَٓ مَنعََٓ ﴿وَمَا ٓ  جَا ءَهمُُٓ إذِۡٓ يؤُۡمِنوُ  آْ أنَ إلَِّّ ٓ ٱلۡهُدىََٰ ُٓ أبَعََثَٓ قاَلوُ  سُولّٗٓ بَشَرٗا ٱللَّّ  رَّ
ئكَِةٓ  ٱلۡۡرَۡضِٓ فيِ كَانَٓ لَّوۡٓ قلُ 94

لۡنآَ مُطۡمَئِن ِينَٓ يمَۡشُونَٓ مَلََٰ  نَٓ عَلَيۡهِم لَنَزَّ  مَلكَٗا ٱلسَّمَا ءِٓ م ِ
سُولّٗٓ  ٓ﴾95 رَّ

 "사람들에게 인도가 도래했을 때 그들의 믿음을 

막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도로 

보내신단 말인가?" 라는 그들의 말뿐이었노라.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만약 지구상에 평온히 

걷는 천사들이 있었더라면 나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의 천사를 사도로 내려보냈을 것이라." 

[알-이스라: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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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가 반드시 인간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로써 그들의 주장을 

논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지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보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상의 

거주자들이 천사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똑같은 천사를 내려보내시어 그 

천사들이 사도가 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부정하는 자들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 أنَتمُۡٓ إنِۡٓ...﴿ ثۡلُناَ بَشَر ٓ إلَِّّ ا تصَُدُّوناَ أنَ ترُِيدوُنَٓ م ِ نٓ  فأَۡتوُناَ ءَاباَ ؤُناَ يعَۡبدُُٓ كَانَٓ عَمَّ
 بِسُلۡطََٰ

بِينٓ  ٓ نَّحۡنُٓ إنِ رُسُلهُُمۡٓ لهَُمۡٓ قاَلَتۡٓ مُّ ثۡلكُُمۡٓ بَشَر ٓ إلَِّّ كِنَّٓ م ِ َٓ وَلََٰ  مِنۡٓ يَشَا ءُٓ مَنٓ عَلىََٰٓ يمَُنُّٓ ٱللَّّ
نٓ  نَّأۡتِيكَُمٓ أنَ لَناَ ٓ كَانَٓ وَمَا ادِهِ ۦٓعِبَٓ

ٓ بِسُلۡطََٰ ِٓ  بإِذِۡنِٓ إلَِّّ  ﴾...ٱللَّّ

 "...너희는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이오. 너희는 

우리의 조상들이 경배하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으려 하고 있소. 그러니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 보시오.' 그들의 사도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노라. '실로 우리는 그대들과 같은 인간일 

뿐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복들 

중에서 원하시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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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그대들에게 증거를 

가져올 수 없노라...'" [이브라힘:10-11]. 

* 

최후의 날에 대한 믿음 

최후의 날이란 인간이 계산과 보응을 받기 위해 

부활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은 그 이후로 다른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천국의 사람들은 자신의 거처에, 

지옥의 사람들도 자신의 거처에 정착하게 됩니다. 

최후의 날에 대한 믿음은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합니다: 

첫째: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이란 두번째 

나팔이 불릴 때 죽은 자들이 되살아나는 것이며, 

그리하여 사람들은 만유의 주님 앞에 맨발인 채로, 

벌거벗은 채로, 할례받지 않은 채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لَٓ بدَأَۡناَ ٓ كَمَا...﴿ عِلِينَٓ﴾ كُنَّا إِنَّا عَلَيۡناَ ٓ  وَعۡداً نُّعِيدهُُ ۥٓ خَلۡقٓ  أوََّ  فََٰ



 

75 

 ...내가 첫 번째 창조를 시작한 것처럼 나는 

그것을 반복할 것이라. 내가 지킬 약속으로서 실로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 [알-안비야:104]. 

부활은 확고한 진리이며, 성서와 순나, 그리고 

무슬림 공동체의 합의가 이를 입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لِكَٓ بعَۡدَٓ إِنَّكُم ﴿ثمَُّٓ مَةِٓ يَوۡمَٓ إِنَّكُمۡٓ ثمَُّٓ 15 لمََي ِتوُنَٓ ذََٰ  ٓ﴾16 تبُۡعَثوُنَٓ ٱلۡقِيََٰ

 그런 후 그대들은 그 후에 실로 죽음을 맞이할 

자들이며 그런 후 그대들은 부활의 날에 부활할 

것이라. [알-무으미눈: 15-16].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غُرْلًّٓ عُرَاةًٓ حُفاَةًٓ الْقِياَمَةِٓ يَوْمَٓ النَّاسُٓ يحُْشَرُٓ»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맨발로 벌거벗은 채, 

할례받지 않은 상태로 소집될 것입니다»1. 알-

부카리와 무슬림이 수집함. 

무슬림들은 부활이 진실임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1 무슬림 수록: 번호 (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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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적으로 요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 반드시 돌아갈 날을 

마련하시고, 그날에 사도들을 통해 내려주신 

가르침에 따라 각자의 행위에 대해 보응하시는 

것이 그분의 지혜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كُمۡٓ أنََّمَا ﴿أفََحَسِبۡتمُۡٓ  ٓ﴾115 ترُۡجَعوُنَٓ لَّٓ إلَِيۡناَ وَأنََّكُمۡٓ عَبَثٗا خَلقَۡنََٰ

 내가 너희를 장난으로 창조하였다고 

생각했던가?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가? [알-무으미눈: 115] 

그리고 그분의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말씀하시기를: 

ٓ  إلِىََٰٓ لَرَا دُّكَٓ ٱلۡقرُۡءَانَٓ عَلَيۡكَٓ فَرَضَٓ ٱلَّذِي ﴿إنَِّٓ  ﴾...مَعاَد 

 실로 그대에게 꾸란을 의무로 규정하신 분이 

그대를 귀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 [알-

까사쓰:85] 

둘째: 심판과 보응에 대한 믿음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으며,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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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응을 받습니다. 이는 성서와 순나, 그리고 무슬림 

공동체의 합의가 입증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6 حِسَابَهُم عَلَيۡناَ إنَِّٓ ثمَُّٓ 25 إِياَبهَُمۡٓ إلَِيۡناَ ٓ ﴿إنَِّٓ

 실로 나에게로 그들은 귀착할 것이며 실로 그 후 

그들의 심판은 나의 몫이라. [알-가쉬야: 25-26]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ي ِئةَِٓ جَا ءَٓ وَمَن أمَۡثاَلِهَآ  عَشۡرُٓ فلََهُٓۥ بٱِلۡحَسَنَةِٓ جَا ءَٓ ﴿مَن ٓ  فلَََٓ بٱِلسَّ ٓ يجُۡزَىَٰ  لَّٓ وَهمُۡٓ مِثۡلهََا إلَِّّ
 ٓ﴾160 يظُۡلمَُونَٓ

 (심판의 날) 하나의 선을 가져온 자가 있다면 

그는 그것과 유사한 것의 열 배를 가질 것이라. 

그러나 하나의 악을 가져온 자가 있다면 그가 받을 

징벌은 오직 그것과 유사한 것뿐이라. 그들은 

부당히 다루어지지 않노라. [알-안암: 160]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زِينَٓ ﴿وَنَضَعُٓ مَةِٓ لِيَوۡمِٓ ٱلۡقِسۡطَٓ ٱلۡمَوََٰ ٓ تظُۡلمَُٓ فلَََٓ ٱلۡقِيََٰ نۡٓ حَبَّةٓ  مِثۡقاَلَٓ كَانَٓ وَإنِ شَيۡ ٗـآ  نفَۡس   م ِ

سِبِينَٓ بِناَ وَكَفىََٰٓ بهَِآ  أتَيَۡناَ خَرۡدلَٓ   ٓ﴾47 حََٰ

 나는 부활의 날을 위해 공정의 저울을 놓을 

것이니 그 어떤 이의 그 어떤 것도 부당히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겨자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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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만한 것이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가져올 

것이니 계산자는 나만으로 충분하노라. [알-

안비야:47]. 

이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إنَِّٓ»  أتَعَْرِفُٓ: فَيقَوُلُٓ: وَيَسْترُُهُٓ - سَتْرَهُٓ أيَْٓ - كَنفََهُٓ عَلَيْهِٓ فَيَضَعُٓ الْمُؤْمِنَٓ، يدُْنيِ اللََّ
ِ، أيَْٓ نَعمَْٓ: فَيقَوُلُٓ كَذاَ؟ ذنَْبَٓ أتَعَْرِفُٓ كَذاَ؟ ذنَْبَٓ رَهُٓ إذِآَ حَتَّى رَب   وَرَأىَٓ بذِنُوُبِهِ، قَرَّ
 كِتاَبَٓ فَيعُْطَىٓ الْيَوْمَ، لكََٓ أغَْفِرُهَا وَأنَاَ الدُّنْياَ فيِ عَلَيْكَٓ سَترَْتهَُا: قاَلَٓ هَلكََٓ أنََّهُٓ نفَْسِهِٓ فيِ

ا حَسَناَتِهِ،  الَّذِينَٓ هَؤُلَّءِٓ: الْخَلََئِقِٓ رُؤُوسِٓ عَلىَ بهِِمْٓ فَينُاَدَى وَالْمُناَفقِوُنَٓ الْكُفَّارُٓ وَأمََّ
ِٓ لعَْنَةُٓ ألََّٓ رَب هِِمْ، عَلىَ كَذبَوُا  «الظَّالِمِينَٓ عَلىَ اللََّ

 «실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가까이에 두시어, 

그를 당신의 장막으로 덮어주시며 가려주시노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아는가?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아는가?" 

그러면 그는 "네, 그렇습니다. 저의 

주님이시여!"라고 대답하노라. 그렇게 그가 자신의 

모든 죄를 시인하여 스스로가 파멸할 것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 "나는 

현세에서 너를 위해 그 죄들을 가려주었으며, 오늘 

나는 너를 위해 그것들을 용서하노라." 그리하여 



 

79 

그는 자신의 선행이 담긴 기록부를 받게 될 것이라. 

그러나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은,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그들에 대해 이렇게 외쳐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 "이들이 바로 자신들의 주님께 거짓을 말한 

자들이라. 보라! 부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노라."»1 알-부카리와 무슬림이 수집함.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말씀입니다: 

ُٓ كَتبَهََا فعَمَِلهََا؛ بِحَسَنَةٓ  هَمَّٓ مَنْٓ أنََّٓ»  إلِىَٓ ضِعْفٓ  مِئةَِٓ سَبْعِٓ إلِىَ حَسَناَتٓ  عَشْرَٓ عِنْدهَُٓ اللََّ
ُٓ كَتبَهََا فعَمَِلهََا؛ بِسَي ِئةَٓ  هَمَّٓ مَنْٓ وَأنََّٓ كَثِيرَة ، أضَْعاَفٓ   «.وَاحِدةًَٓ سَي ِئةًَٓ اللََّ

 «누군가가 선행을 생각한 후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열 개의 

선행에서 칠백 개의 선행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선행으로 기록하시노라. 그리고 누군가가 악행을 

생각한 후 실제로 그것을 행위로 옮겼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의 악행으로 

기록하시노라.»2. 

 
1 알-부카리 수록: 번호 (2309), 및 무슬림 수록: 번호 (2768). 
2 무슬림 수록: 번호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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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들은 행위에 대한 계산과 보응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만장일치로 합의하였고, 이는 

지혜의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서를 내리시고 사도들을 보내시어 종복들에게 

그들이 가져온 것을 받아들이고 의무 사항을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에 

반기를 드는 자들과는 싸울 것을 명하셨습니다. 

만일 심판과 보응이 없다면 이는 모두 헛된 일이 될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지혜로우신 주님께 

어울리지 않는 처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를 시사하셨습니다: 

ٓ  عَلَيۡهِم فلََنقَصَُّنَّٓ 6 ٱلۡمُرۡسَلِينَٓ وَلَنَسۡـَٔلنََّٓ إلَِيۡهِمۡٓ أرُۡسِلَٓ ٱلَّذِينَٓ ﴿فلََنَسۡـَٔلنََّٓ  كُنَّا وَمَا بِعِلۡم 
 ٓ﴾7 غَا ئِبِينَٓ

 그 후 진실로 나는 사도가 보내진 자들에게 

질문할 것이며, 진실로 나는 사도들에게 질문할 

것이라. 6 그 후 나는 그들에게 지식으로써 (그들의 

행위를) 들려줄 것이니, 나는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적이 없노라. 7 [알-아으라프:6-7]. 

셋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며, 그것들이 

피조물의 영원한 귀착지임을 믿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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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은 축복의 거처로서, 하나님께서 믿고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믿도록 의무화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진실되고 그분의 사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곳에는 

 ٓ،«بَشَرٓ  قلَْبِٓ عَلىَ خَطَرَٓ وَلَّٓ سَمِعَتْ، أذُنُٓ  وَلَّٓ رَأتَْ، عَيْنٓ  لَّٓ مَا»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인간의 마음이 결코 상상한 적이 없는»1 

다양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 وَعَمِلوُآْ ءَامَنوُآْ ٱلَّذِينَٓ ﴿إنَِّٓ لِحََٰ ئكَِٓ ٱلصََّٰ
 رَب هِِمۡٓ عِندَٓ جَزَا ؤُهمُۡٓ 7 ٱلۡبَرِيَّةِٓ خَيۡرُٓ همُۡٓ أوُْلََٰ 

تُٓ رُٓ تحَۡتهَِا مِن تجَۡرِي عَدۡنٓ  جَنََّٰ لِدِينَٓ ٱلۡۡنَۡهََٰ ضِيَٓ أبَدَٗآ  فِيهَا ٓ خََٰ ُٓ رَّ  وَرَضُوآْ عَنۡهُمۡٓ ٱللَّّ
لِكَٓ عَنۡهُٓ   ﴾8 رَبَّهُٓۥ خَشِيَٓ نۡٓلِمَٓ ذََٰ

 실로 (하나님과 사도를) 믿고 선행을 실천하는 

자들, 이들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피조물이라. 

그들의 보상은 그들 주님께 가까운 곳에 있는 

영원의 천국이니, 그 아래로부터는 강이 흐르며 

그들은 그 안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라. 하나님께서 

 
1 알-부카리 수록: 번호 (4501), 무슬림 수록: 번호 (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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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로 인해 흡족하시고 그들도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노라. 이는 자신의 주님을 두려워하던 자를 

위한 것이라. [알-바이이나:7-8]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تعَۡلمَُٓ ﴿فلَََٓ ا ٓ نفَۡس  ن لهَُم أخُۡفِيَٓ مَّ ةِٓ م ِ  ٓ﴾17 يعَۡمَلوُنَٓ كَانوُآْ بمَِا جَزَا ءََۢٓ أعَۡينُٓ  قرَُّ

 그러하니 그 어떤 이들도 그들이 행하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에게 숨겨진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앗-사즈다:17]. 

반면 불지옥은 징벌의 거처로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당함을 저지른 자들을 위해 준비된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사도들을 거역한 자들입니다. 그곳에는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형벌과 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فِرِينَٓ أعُِدَّتۡٓ ٱلَّتيِٓ  ٱلنَّارَٓ ﴿وَٱتَّقوُآْ  ﴾131 لِلۡكََٰ

 그대들은 불신자들을 위해 준비된 불지옥을 

두려워하라. [알루 이므란: 131]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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ب كُِمۡٓ  مِن ٱلۡحَقُّٓ ﴿وَقلُِٓ لِمِينَٓ أعَۡتدَۡناَ إِنَّا ٓ فلَۡيكَۡفرُۡ ٓ شَا ءَٓ وَمَن فلَۡيؤُۡمِن شَا ءَٓ فمََن رَّ
 ناَرًا لِلظََّٰ

 بِئۡسَٓ ٱلۡوُجُوهَٓ  يَشۡوِي كَٱلۡمُهۡلِٓ بمَِا ءٓ  يغُاَثوُآْ يَسۡتغَِيثوُآْ وَإنِ سُرَادِقهَُآ  بهِِمۡٓ أحََاطَٓ
 ٓ﴾29 مُرۡتفَقَاً وَسَا ءَتۡٓ ٱلشَّرَابُٓ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진리는 그대들의 

주님에게서 비롯하는 것이라. 그러니 원하는 자는 

믿고 원하는 자는 불신해 보라." 실로 나는 부당한 

자들을 위해 장막이 그들을 에워싸는 불지옥을 

준비하였노라.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에게는 얼굴을 태우는 쇳물 같은 물이 주어질 

것이라. 얼마나 비참한 마실 거리이며 얼마나 악한 

휴식처인가. [알-카흐프:29]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 ﴿إنَِّٓ فِرِينَٓ لعَنََٓ ٱللَّّ لِدِينَٓ 64 سَعِيرًآ لهَُمۡٓ وَأعََدَّٓ ٱلۡكََٰ ٓ أبَدَٗآ  فِيهَا ٓ خََٰ ا يَجِدوُنَٓ لَّّ  وَلَّٓ وَلِي ٗ
لَيۡتنَاَ ٓ يقَوُلوُنَٓ ٱلنَّارِٓ فيِ وُجُوههُُمۡٓ تقُلََّبُٓ يَوۡمَٓ 65 نَصِيرٗا َٓ أطََعۡناَ يََٰ سُولَّٓ  وَأطََعۡناَ ٱللَّّ  ٱلرَّ

66﴾ 

 실로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저주하셨으며 

그들을 위해 타오르는 불을 준비하셨노라. 그들은 

그 안에서 영원토록 머물 것이며, 어떤 보호자나 

조력자도 찾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얼굴이 불 

속에서 뒤집히는 날, 그들은 말할 것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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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도에게 

순종했더라면!" [알-아흐잡:64-66]. 

최후의 날에 대한 믿음에는 훌륭한 결실들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날의 보상을 희망하며 선행을 열망하고 

그에 집중하게 됩니다. 

둘째: 그날의 징벌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거나 

악행에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믿는 자는 내세의 축복과 보상을 

희망함으로써 현세에서 얻지 못한 것들에 대해 

슬퍼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죽음 이후의 부활을 부정하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거짓이며, 샤리아과 감각, 그리고 

이성이 그 거짓됨을 입증합니다. 

샤리아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آْ ٱلَّذِينَٓ ﴿زَعَمَٓ لِكَٓ عَمِلۡتمُۡٓ  بمَِا لَتنَُبَّؤُنَّٓ ثمَُّٓ لَتبُۡعَثنَُّٓ وَرَب يِ بلَىََٰٓ قلُۡٓ يبُۡعَثوُآْ  لَّنٓ أنَ كَفَرُو   وَذََٰ
ِٓ عَلىَ  ٓ﴾7 يَسِير ٓ ٱل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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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신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결코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 헛되이 확신하노라.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그렇지 않노라. 나의 주님께 맹세코, 

진실로 그대들은 부활할 것이며 그런 후 그대들이 

행하던 일을 통보받을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는 

손쉬운 일이라” [앗-타가분:7]. 그리고 모든 

성서들은 이에 대해 의견이 일치합니다. 

감각적 증거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종복들에게 이 현세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알-바까라' 장에는 이에 대한 

다섯 가지 예시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 모세의 백성이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입니다: 

َٓ نَرَى حَتَّىَٰٓ لكََٓ نُّؤۡمِنَٓ لنَ...﴿  ﴾... جَهۡرَةٗٓ ٱل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기 전까진 그대를 믿지 

않겠소... [알-바까라:55]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하신 후, 다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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مُوسَىَٰٓ قلُۡتمُۡٓ ﴿وَإذِۡٓ َٓ نَرَى حَتَّىَٰٓ لكََٓ نُّؤۡمِنَٓ لنَ يََٰ عِقَةُٓ فأَخََذتَۡكُمُٓ جَهۡرَةٗٓ ٱللَّّ  وَأنَتمُۡٓ ٱلصََّٰ
كُم ثمَُّٓ 55 تنَظُرُونَٓ نَۢٓ بعََثۡنََٰ  ﴾56 تشَۡكُرُونَٓ لعَلََّكُمۡٓ مَوۡتكُِمۡٓ بعَۡدِٓ م ِ

 그대들은 말하였노라. “모세여.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기 전까진 그대를 믿지 않겠소” 

그러자, 그대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벼락이 

그대들을 덮쳤노라.  그 후 나는 죽어 있던 그대들을 

다시 살렸으니 그대들이 감사하기 위함이라. [알-

바까라:55-56]. 

두 번째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논쟁을 벌인 

피살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암소를 도축하여 그 일부로 그를 치라고 명하셨고, 

이는 누가 그를 죽였는지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ءۡتمُۡٓ نفَۡسٗا قَتلَۡتمُۡٓ ﴿وَإذِۡٓ رََٰ ُٓ فِيهَآ  فٱَدََّٰ ا مُخۡرِجٓ  وَٱللَّّ  ٱضۡرِبوُهُٓ فقَلُۡناَ 72 تكَۡتمُُونَٓ كُنتمُۡٓ مَّ
لِكَٓ بِبعَۡضِهَآ  ُٓ يحُۡيِٓ كَذََٰ تِهۦِ وَيرُِيكُمۡٓ ٱلۡمَوۡتىََٰٓ ٱللَّّ  ٓ﴾73 تعَۡقِلوُنَٓ لعَلََّكُمۡٓ ءَايََٰ

 기억하라. 그대들은 한 생명을 살해하였고 그에 

관해 그대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감추고 있던 것을 들추어 

내실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말하였노라. “그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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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암소)의 일부로 그를 치라” .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그대들에게 

그분의 징표들을 보여주시니 그대들이 이해하기 

위함이라. [알-바까라: 72-73]. 

세 번째 예: 죽음을 피해 고향에서 도망쳐 나온 

수천 명의 무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하신 후, 다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رِهِمۡٓ مِن خَرَجُوآْ ٱلَّذِينَٓ إلِىَ ترََٓ ﴿ألَمَۡٓ ُٓ لهَُمُٓ فقَاَلَٓ ٱلۡمَوۡتِٓ حَذرََٓ ألُوُفٓ  وَهمُۡٓ دِيََٰ  مُوتوُآْ ٱللَّّ

هُمۡٓ  ثمَُّٓ َٓ إنَِّٓ أحَۡيََٰ كِنَّٓ ٱلنَّاسِٓ عَلىَ فَضۡلٓ  لذَوُ ٱللَّّ  ﴾243 يَشۡكُرُونَٓ لَّٓ ٱلنَّاسِٓ أكَۡثرََٓ وَلََٰ

 그대(무함마드)는 자신의 거주지를 빠져 나온 

자들을 알지 못하는가? 그들은 기천 명으로 죽음을 

피하려 하였노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으라” 고 말씀하셨고 그런 후에 

그분께서는 그들을 살리셨노라 .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내려지는 은혜의 

소유자이시나 대부분의 인간은 감사하지 않더라. 

[알-바까라:243]. 

네 번째 예: 죽은 마을을 지나가던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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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리시는 것을 불가능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백 년 동안 죽게 하신 후,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ذِهِٓ يحُۡيِۦ أنََّىَٰٓ قاَلَٓ عُرُوشِهَا عَلىََٰٓ خَاوِيةَ ٓ وَهِيَٓ قَرۡيَةٓ  عَلىََٰٓ مَرَّٓ كَٱلَّذِي ﴿أوَۡٓ ُٓ هََٰ  بعَۡدَٓ ٱللَّّ
ُٓ فأَمََاتهَُٓ مَوۡتهَِآ  ٓ  بعَۡضَٓ أوَۡٓ يَوۡمًا لَبِثۡتُٓ قاَلَٓ لَبِثۡتَٓ  كَمۡٓ قاَلَٓ بعََثهَُ ۥٓ ثمَُّٓ عَام ٓ مِائْةََٓ ٱللَّّ  قاَلَٓ يَوۡم 
 حِمَارِكَٓ إلِىََٰٓ وَٱنظُرۡٓ يَتسََنَّهۡٓ  لمَۡٓ وَشَرَابكَِٓ طَعاَمِكَٓ إلِىََٰٓ فٱَنظُرۡٓ عَام ٓ مِائْةََٓ بِثۡتَٓلَّٓ بَل

ٓ ءَايَةٗٓ وَلِنَجۡعلَكََٓ ا لَحۡمٗآ  نكَۡسُوهَا ثمَُّٓ ننُشِزُهَا كَيۡفَٓ ٱلۡعِظَامِٓ إلِىَ وَٱنظُرۡٓ ل ِلنَّاسِ   تبََيَّنَٓ فلَمََّ
َٓ أنََّٓ أعَۡلمَُٓ قاَلَٓ لَهُٓۥ  ﴾259 قدَِير ٓ شَيۡءٓ  كُل ِٓ عَلىََٰٓ ٱللَّّ

 혹은 지붕이 내려앉아 폐허로 변한 마을을 

지나가던 자를 알지 못하는가. 그가 “하나님께서 

죽어 있는 이것(마을)을 어떻게 살리신단 

말인가?”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백 년 동안 

죽게 하신 후에 다시 살리셨노라. 그분께서 

말씀하셨노라. “그대는 얼마나 머물렀는가?” 그가 

말하였노라. “하루나 한 나절을 머물렀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노라. “그렇지 않노라, 그대는 백 

년을 머물렀노라. 그대의 음식과 음료를 보라, 

세월의 흔적이 없노라. 그리고 그대의 당나귀를 

보고 -내가 그대를 사람들을 위한 징표로 두기 

위함이라- 그 뼈를 보라, 내가 어떻게 그것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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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는가. 그 후에 내가 그것에 살을 덧입히노라” 

그리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명백해졌을 때 그는 “저는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고 

말하더라. [알-바까라: 259]. 

다섯 번째 예: 하나님의 친우 

아브라함(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 마리의 새를 

도축하여 주위의 산들 위에 조각들을 나누어 놓은 

뒤 그것들을 부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조각들이 서로 결합하여 아브라함에게 

달려왔습니다. 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 قاَلَٓ ﴿وَإذِۡٓ ۧـ هِ ٓ  تحُۡيِٓ كَيۡفَٓ أرَِنيِ رَب ِٓ إِبۡرََٰ كِنٓ بلَىََٰٓ قاَلَٓ تؤُۡمِنٓ  أوََلمَۡٓ قاَلَٓ ٱلۡمَوۡتىََٰ  وَلََٰ
يَطۡمَئنَِّٓ نَٓ أرَۡبعََةٗٓ فَخُذۡٓ قاَلَٓ قلَۡبيِٓ  ل ِ  جَبَلٓ  كُل ِٓ عَلىََٰٓ ٱجۡعَلۡٓ ثمَُّٓ إلَِيۡكَٓ فَصُرۡهنَُّٓ ٱلطَّيۡرِٓ م ِ

نۡهُنَّٓ َٓ أنََّٓ وَٱعۡلمَۡٓ سَعۡيٗآ  يأَۡتِينكََٓ ٱدۡعُهُنَّٓ ثمَُّٓ جُزۡءٗا م ِ  ٓ﴾260 حَكِيمٓ  عَزِيزٓ  ٱللَّّ

 기억하라. 아브라함이 말하였노라. “저의 주님, 

당신께서 어떻게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지 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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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주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하셨노라. “그대는 

믿지 않았던가?” 그가 말하였노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이 평온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노라. “그렇다면 그대는 새 네 

마리를 잡아 그대에게 가까이 두라. 그런 후 그것의 

일부를 각자의 산에 두라. 그런 후 그것을 불러 보라. 

그것이 그대에게 총총걸음으로 올 것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존엄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임을 

알라” [알-바까라: 260]. 

이것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실제적이고 감각적인 예시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하에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고 무덤에서 그들을 나오게 한 일도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성적 증거에 관하여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처음부터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를 시작할 능력이 있으신 분은 그것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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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하는 데 무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عَلَيۡهِٓ  أهَۡوَنُٓ وَهُوَٓ يعُِيدهُُٓۥ ثمَُّٓ ٱلۡخَلۡقَٓ يَبۡدؤَُآْ ٱلَّذِي ﴿وَهُوَٓ

 창조를 시작하고 나서 그것을 되풀이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며, 그것은 그분께 더 쉬운 일이라... 

[알-룸:27].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 بدَأَۡناَ ٓ كَمَا...﴿ عِلِينَٓ﴾ كُنَّا إِنَّا عَلَيۡناَ ٓ  وَعۡداً نُّعِيدهُُ ۥٓ خَلۡقٓ  أوََّ  فََٰ

 내가 첫 번째 창조를 시작한 것처럼 나는 그것을 

반복할 것이라. 내가 지킬 약속으로서 실로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 [알-안비야:104]. 하나님께서는, 

썩어 부스러진 뼈들을 되살리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반박하도록 명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لَٓ أنَشَأهََا ٓ ٱلَّذِيٓ  يحُۡيِيهَا ﴿قلُۡٓ ٓ  أوََّ ة   ٓ﴾79 عَلِيمٓ  خَلۡقٓ  بكُِل ِٓ وَهُوَٓ مَرَّ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처음에 그것(뼈)을 

만드신 분께서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이라. 

그분께서는 모든 창조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이라” 

[야.신:79]. 

둘째: 대지가 푸른 나무 한 그루 없이 메마르고 

죽어 있을 때, 그 위에 비가 내리면 푸르고 생기 있게 

요동치며 온갖 아름다운 식물들이 자라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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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죽은 대지를 살리실 능력이 있으신 분은 

죽은 자들을 살리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هۦِ ٓ ﴿وَمِنۡٓ شِعةَٗٓ ٱلۡۡرَۡضَٓ ترََى أنََّكَٓ ءَايََٰ تۡٓ ٱلۡمَا ءَٓ عَلَيۡهَا أنَزَلۡناَ فإَذِاَ ٓ خََٰ  إنَِّٓ وَرَبَتۡ ٓ ٱهۡتزََّ

 ٓ﴾39 قدَِيرٓ  شَيۡءٓ  كُل ِٓ عَلىََٰٓ إِنَّهُٓۥ ٱلۡمَوۡتىََٰ ٓ  لمَُحۡيِٓ أحَۡياَهَا ٱلَّذِيٓ 

 그분의 징표들 중의 하나는 그대가 황폐한 땅을 

봄에, 이제 보라, 내가 그 위에 비를 내리니 그것이 

생동하고 불어나는 것이라. 진실로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은 죽은 자들을 되살리시는 분이라. 

실로 그분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라. 

[풋씰라트:39]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ناَ رَكٗا مَا ءٗٓ ٱلسَّمَا ءِٓ مِنَٓ ﴿وَنَزَّ بََٰ بَتۡناَ مُّ تٓ  بِهۦِ فأَنََۢ تٓ  وَٱلنَّخۡلَٓ 9 ٱلۡحَصِيدِٓ وَحَبَّٓ جَنََّٰ  باَسِقََٰ
زۡقٗا 10 نَّضِيدٓ  طَلۡعٓ  لَّهَا يۡتٗآ  بلَۡدةَٗٓ بِهۦِ وَأحَۡيَيۡناَ ل ِلۡعِباَدِٓ  ر ِ لِكَٓ مَّ  ﴾11 ٱلۡخُرُوجُٓ كَذََٰ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축복 가득한 비를 내리어 

그것으로써 정원과 수확될 곡물을 자라나게 

하였노라. 또한 높이 뻗은 야자수를 자라게 하니 

그것에진 겹쳐진 꽃밥이 있도다. 종복을 위한 

양식이라. 그리고 나는 그것(비)으로써 죽어 있던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으니, 부활도 그러할 것이라. 

[까프:9-11]. 



 

93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믿음도 

최후의 날에 대한 믿음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가) 무덤의 시험: 죽은 자가 매장된 후 자신의 

주님, 종교, 선지자에 대해 질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확고한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시어 그는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종교는 이슬람이며, 나의 선지자는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자들을 방황케 하시어 

불신자는 "아, 아, 저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며, 

위선자나 의심하는 자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무언가를 들었고, 저도 그렇게 

따라 말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나) 무덤의 징벌과 축복: 위선자들과 불신자들 

등 부당한 자들에게는 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  وَلَوۡٓ...﴿ لِمُونَٓ إذِِٓ ترََىَٰ
تِٓ فيِ ٱلظََّٰ ئكَِةُٓ ٱلۡمَوۡتِٓ غَمَرََٰ

آْ وَٱلۡمَلََٰ  آْ أيَۡدِيهِمۡٓ باَسِطُو   أخَۡرِجُو 
ِٓ عَلىَ تقَوُلوُنَٓ كُنتمُۡٓ بمَِآ ٱلۡهُونِٓ عَذاَبَٓ تجُۡزَوۡنَٓ ٱلۡيَوۡمَٓ أنَفسَُكُمُٓ   وَكُنتمُۡٓ ٱلۡحَق ِٓ غَيۡرَٓ ٱللَّّ

تِهۦِ عَنۡٓ  كۡبِرُونَٓ﴾تسَۡتَٓ ءَا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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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자들이 죽음의 처절한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를 그대가 볼 수만 있다면. 천사들이 자신의 

손을 뻗치니 “너희의 영혼을 꺼내라. 오늘 너희는 

치욕의 고통으로써 징벌을 받을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께 관하여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였고 

그분의 징표들에 대해 거만해 하였기 때문이라" 

[알-안암:93].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추종자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ا عَلَيۡهَا يعُۡرَضُونَٓ ﴿ٱلنَّارُٓ آ  غُدوُ ٗ آْ ٱلسَّاعَةُٓ تقَوُمُٓ وَيَوۡمَٓ وَعَشِي ٗ  أشََدَّٓ فرِۡعَوۡنَٓ ءَالَٓ أدَۡخِلوُ 
 ٓ﴾46 ٱلۡعذَاَبِٓ

 불, 그들은 그것에 조석으로 노출되노라. 종말의 

시간이 개시되는 날 (목소리가 들릴 것이라) 

“파라오의 추종자들을 가장 혹독한 벌에 들게 

하라” [가피르: 46]. 

싸히흐 무슬림에 기록된 자이드 빈 

싸비트(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에 따르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لدَعََوْتُٓ تدَاَفَنوُا لَّٓ أنَْٓ فلََوْلَّٓ»  «مِنْهُٓ أسَْمَعُٓ الَّذِي الْقَبْرِٓ عَذاَبِٓ مِنْٓ يسُْمِعكَُمْٓ أنَْٓ ال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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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덤에서 듣는 소리를 그대들도 듣는다면 

그대들은 고인을 무덤에 묻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 

그것만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께 그대들이 

무덤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 그런 후 그분께서 얼굴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ذوُا» ِٓ تعََوَّ  «.النَّارِٓ عَذاَبِٓ مِنْٓ باِللَّّ

 «그대들은 불지옥의 고통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라.» 그들이 "저희는 불지옥의 고통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구합니다."라고 말하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ذوُا» ِٓ تعََوَّ  «الْقَبْرِٓ عَذاَبِٓ مِنْٓ باِللَّّ

 «무덤의 고통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라.» 

그들이 "무덤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구합니다."라고 말하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ذوُا» ِٓ تعََوَّ  «بَطَنَٓ وَمَا مِنْهَآ ظَهَرَٓ مَا الْفِتنَِٓ، مِنَٓ باِللَّّ

 «드러난 재앙과 숨겨진 재앙 모두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라.» 그들이 "저희는 드러난 재앙과 

숨겨진 재앙 모두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구합니다."라고 말하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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ذوُا» ِٓ تعََوَّ الِٓ فِتْنَةِٓ مِنْٓ باِللَّّ  «الدَّجَّ

 "닷잘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라." 

그들이 말하였습니다. "저희는 닷잘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구합니다"1. 

반면에 무덤의 축복은 진실되게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رَبُّناَ قاَلوُآْ ٱلَّذِينَٓ ﴿إنَِّٓ مُوآْ ثمَُّٓ ٱللَّّ لُٓ ٱسۡتقَََٰ ئكَِةُٓ عَلَيۡهِمُٓ تتَنََزَّ
ٓ ٱلۡمَلََٰ   تحَۡزَنوُآْ وَلَّٓ تخََافوُآْ ألََّّ

 ﴾30 توُعَدوُنَٓ كُنتمُۡٓ ٱلَّتيِ بٱِلۡجَنَّةِٓ وَأبَۡشِرُوآْ

 실로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입니다”고 말하고 

그 후 (종교에 있어) 굳건했던 자들은 그들에게 

천사들이 내려올 것이라. "그대들은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며, 그대들이 약속받았던 천국의 

소식으로 기뻐하라” [풋씰라트:30].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مِنكُمۡٓ إلَِيۡهِٓ أقَۡرَبُٓ وَنَحۡنُٓ 84 تنَظُرُونَٓ حِينَئذِٓ  وَأنَتمُۡٓ 83 ٱلۡحُلۡقوُمَٓ بلَغََتِٓ إذِاَ ﴿فلََوۡلَّ ٓ
كِن ٓ وَلََٰ  كُنتمُۡٓ إنِ ترَۡجِعوُنهََا ٓ 86 مَدِينِينَٓ غَيۡرَٓ كُنتمُۡٓ إنِ فلََوۡلَّ ٓ 85 تبُۡصِرُونَٓ لَّّ
دِقِينَٓ ا ٓ 87 صََٰ بِينَٓٱلۡمُٓ مِنَٓ كَانَٓ إنِ فأَمََّ  ﴾89 نعَِيم ٓ وَجَنَّتُٓ وَرَيۡحَانٓ  فَرَوۡحٓ  88 قَرَّ

 그리하여 정녕 그것(영혼)이 목구멍에 

이르렀을 때  그대들은 그때 (임종하는 자를) 

바라보고 있노라. 나는 그대들보다 그(임종하는 

 
1 무슬림 수록: 번호 (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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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더 가까우나 그대들은 보지 못하노라. 

그러니, 정녕 그대들이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면 

그대들이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라면 그것(영혼)을 

되돌려보라. 그러니 만일 그(임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워진 자들 중의 하나라면  (그가 

가질 것은) 안식과 향기와 기쁨의 천국이라. [알-

와끼아:83-89]. 

알-바라 빈 아집(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이 전하기를,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무덤에서 두 

천사에게 올바르게 답한 믿는 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الْجَنَّةِٓ، مِنَٓ وَألَْبِسُوهُٓ الْجَنَّةِ، مِنَٓ فاَفْرِشُوهُٓ عَبْدِي، صَدقََٓ أنَْٓ: السَّمَاءِٓ مِنَٓ مُناَدٓ  ينُاَدِي»
 مَدَّٓ قَبْرِهِٓ فيِ لَهُٓ وَيفُْسَحُٓ وَطِيبهَِا، رَوْحِهَا مِنْٓ فَيأَتِْيهِٓ: قاَلَٓ الْجَنَّةِ، إلِىَ باَباً لهَُٓ وَافْتحَُوا
 «بَصَرِهِٓ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릴 것이라. '나의 종복이 

진실하였노라. 그러니 그에게 천국의 자리를 

깔아주고, 천국의 옷을 입혀주며, 천국을 향한 문을 

열어주어라.' 그분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향기와 산들바람이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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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고, 그의 무덤은 시야가 닿는 곳까지 넓어질 

것이라.'» 아흐마드와 아부 다우드가 긴 하디스로 

전승하였습니다1. 

방황하는 일부 무리는 무덤의 징벌과 축복을 

부인하며, 이것은 현실과 어긋나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만약 무덤 속 죽은 

자를 파본다면 그가 있던 모습 그대로 발견될 

것이며, 무덤은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변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샤리아와 감각, 그리고 이성에 

의해 거짓으로 증명됩니다: 

샤리아에 관하여는, 무덤의 형벌과 축복이 

확립됨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ㅆ히흐 부카리에서 이븐 압바스(하나님께서 

그들 두 분을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메디나의 한 정원 근처를 

 
1 아부 다우드 수록: 번호 (4753), 및 아흐마드 수록: 번호 (1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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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시다가 무덤 속에서 징벌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디쓰에서 말씀하시기를: 

 «الْبَوْلِٓ مِنَٓ يَسْتتَِرُٓ لَّٓ كَانَٓ أحََدهَمَُا أنََّٓ»

 «그중 한 명은 (용무시 튀기는) 소변을 제대로 

조심하지 않았으며» 다른 전승에서는: 

 «بَوْلِهِٓ مِنْٓ»

 «자신의 소변을» 

 ٓ،«باِلنَّمِيمَةِٓ يمَْشِي كَانَٓ الْْخَرَٓ وَأنََّٓ»

 «다른 한 명은 험담을 퍼뜨렸노라.» 싸히흐 

무슬림의 전승에서는: 

 «.الْبَوْلِٓ مِنَٓ يَسْتنَْزِهُٓ لَّٓ»

 «소변을 본 후 청결히 씻지 않았노라.»1 

감각에 관하여는, 잠든 사람은 꿈속에서 자신이 

넓고 아름다운 곳에서 축복을 누리고 있거나, 혹은 

좁고 끔찍한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자신이 본 꿈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실의 침대 위에 

 
1 부카리 수록: 번호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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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모습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수면은 죽음의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면에서도 영혼을 

거두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  قَضَىَٰٓ ٱلَّتيِ فَيمُۡسِكُٓ مَناَمِهَآ  فيِ تمَُتۡٓ لمَۡٓ وَٱلَّتيِ مَوۡتهَِا حِينَٓ ٱلۡۡنَفسَُٓ يَتوََفَّى ﴿ٱللَّّ
ٓ  وَيرُۡسِلُٓ ٱلۡمَوۡتَٓ عَلَيۡهَا ٓ  ٱلۡۡخُۡرَىَٰ سَمًّى أجََلٓ  إلِىََٰ  ٓ﴾...مُّ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시간에 (이른) 그리고 

잠들어 있는 죽지 않은 영혼들을 거두어 가시노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죽음을 운명 지은 것(영혼)은 

가져가시되 나머지는 지정된 기한으로 

보내시노라... [앗-주마르:42]. 

이성에 관하여는, 잠든 사람은 꿈에서 현실과 

일치하는 진실된 꿈을 꿉니다. 때로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원래 모습을 꿈에서 뵙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꿈에서 그분을 그 원래 모습으로 

뵈었다면 진실로 그는 그분을 뵌 것입니다. 그러나 

잠든 사람은 침실의 침대 위에 누워 있으며 그가 본 

상황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현세의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내세의 상황에서는 더욱 더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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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죽은 자의 무덤을 파 보면 원래 모습 

그대로이며 무덤이 넓어지거나 좁아지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한 답변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샤리아가 말하는 내용을 이와 같은 허술한 

의혹으로 반 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반대하는 자가 샤리아의 내용을 깊이 고찰해 

보았다면 이러한 의혹들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올바른 말을 흠잡는 이가 얼마나 많은가 

그의 병폐는 병든 이해력에서 비롯되었구나 

둘째: 무덤(바르자크)의 상태는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역의 일입니다. 만약 

그것이 감각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의 가치가 사라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과 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믿는 면에서 동등해질 것이므로, 이러한 

부당한 처사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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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징벌, 축복, 무덤의 넓어짐과 좁아짐은 

오직 죽은 자 본인만이 인식합니다. 이는 잠든 자가 

꿈속에서 좁고 끔찍한 곳에 있거나 넓고 아름다운 

곳에 있는 것을 보지만, 주변 사람은 이를 보거나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동료들 

사이에 계실 때 계시를 받으시면, 그분은 계시를 

들으셨지만 동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그분에게 말을 

건넸지만, 동료들은 천사를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넷째: 피조물의 인식은 하나님께서 인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그들은 

모든 존재하는 것을 다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일곱 

하늘과 대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에게 그 찬미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103 

우리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말씀하셨습니다: 

تُٓ لَهُٓ ﴿تسَُب حُِٓ وََٰ ن وَإنِ فِيهِنَّٓ  وَمَن وَٱلۡۡرَۡضُٓ ٱلسَّبۡعُٓ ٱلسَّمََٰ ٓ شَيۡءٓ  م ِ  بِحَمۡدِهۦِ يسَُب حُِٓ إلَِّّ
كِن ٓ وَلََٰ  ﴾...تسَۡبِيحَهُمۡٓ  تفَۡقهَُونَٓ لَّّ

 일곱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분의 

완벽함을 찬양하노라. 그 모든 것은 그분을 

찬미하며 영광을 드높이나 그대들이 그들의 

찬양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 [알-이스라: 44] 

이처럼 사탄들과 진들은 땅 위를 왕래하며 

활동합니다. 진들이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와서 꾸란 

낭송을 경청하고 침묵한 뒤 백성들에게 돌아가 

경고하였으나, 그들은 우리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말씀하셨습니다: 

بَنيِٓ  نُٓ يفَۡتِنَنَّكُمُٓ لَّٓ ءَادمََٓ ﴿يََٰ يۡطََٰ نَٓ أبََوَيۡكُم أخَۡرَجَٓ كَمَا ٓ ٱلشَّ  لِباَسَهُمَا عَنۡهُمَا يَنزِعُٓ ٱلۡجَنَّةِٓ م ِ
تهِِمَا ٓ  لِيرُِيهَُمَا كُمۡٓ إِنَّهُٓۥ سَوۡءََٰ طِينَٓ جَعلَۡنآَ إِنَّا ترََوۡنهَُمۡٓ  لَّٓ حَيۡثُٓ مِنۡٓ وَقَبِيلهُُٓۥ هُوَٓ يَرَىَٰ يََٰ  ٱلشَّ

 ٓ﴾27 يؤُۡمِنوُنَٓ لَّٓ لِلَّذِينَٓ أوَۡلِياَ ءَٓ

 아담의 자손들이여. 사탄이 그대들의 부모님을 

천국에서 나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이도록 그들의 옷을 제거한 바 

있으니, 그가 그대들만큼은 절대로 시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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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도록 하라. 진실로 그와 그의 부족은 그대들이 

그들을 볼 수 없는 곳에서 그대들을 보고 있노라. 

실로 나는 사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의 동맹자로 

두었노라. [알-아으라프: 27] 피조물이 모든 

존재하는 것을 다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것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운명에 대한 믿음 

알-까다르(운명): 하나님의 선행적 지식과 

그분의 지혜에 따라 정해진,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을 뜻합니다. 

운명에 대한 믿음은 네 가지 사항을 포함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행위에 관련된 

것이든 종복들의 행위에 관련된 것이든,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시작이 없는 

영원의 과거부터 끝이 없는 영원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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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 서판(알라우흐 

알마흐푸드)에 기록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أنََّٓ تعَۡلمَۡٓ ﴿ألَمَۡٓ ٓ ٱلسَّمَا ءِٓ فيِ مَا يعَۡلمَُٓ ٱللَّّ لِكَٓ إنَِّٓ وَٱلۡۡرَۡضِ  ب  ٓ فيِ ذََٰ لِكَٓ إنَِّٓ كِتََٰ ِٓ عَلىَٓ ذََٰ  ٱللَّّ
 ﴾70 يَسِير ٓ

 그대(무함마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고 있지 않았던가. 

실로 그것은 성서에 있으며, 실로 그것은 하나님께 

손쉬운 일이라. [알-핫즈:70]. 

싸히흐 무슬림에서 압둘라 빈 아므르 빈 

알아쓰(하나님께서 그들 두 분을 흡족히 

여기시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 كَتبََٓ»  «.سَنَةٓ  ألَْفَٓ بِخَمْسِينَٓ وَالْۡرَْضَٓ السَّمَوَاتِٓ يَخْلقَُٓ أنَْٓ قَبْلَٓ الْخَلََئِقِٓ مَقاَدِيرَٓ اللََّ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오만 년 

전에 피조물들의 운명을 기록하셨노라»1. 

 
1 무슬림 수록: 번호 (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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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행위에 관련된 것이든, 피조물의 행위에 

관련된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وَيَخۡتاَرُٓ  يَشَا ءُٓ مَا يَخۡلقُُٓ ﴿وَرَبُّكَٓ

 그대의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창조하시고 

선택하시노라... [알-까싸쓰: 68]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 وَيفَۡعَلُٓ...﴿  يَشَا ءُ﴾ مَا ٱل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뜻하시는 대로 

행하시노라. [이브라힘:27]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رُكُمۡٓ ٱلَّذِي ﴿هُوَٓ ِ  ﴾...يَشَا ءُٓ  كَيۡفَٓ ٱلۡۡرَۡحَامِٓ فيِ يصَُو 

 원하시는 방식으로 자궁 속의 그대들을 

형상화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니... [알루 이므란:6]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행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 شَا ءَٓ وَلَوۡٓ...﴿ تلَوُكُمۡٓ  عَلَيۡكُمۡٓ لسََلَّطَهُمۡٓ ٱللَّّ  ﴾...فلَقَََٰ

 ...만약 하나님께서 의지하셨다면 실로 

그분께서는 그대들에게 대항할 무력을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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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셨을 것이며 이에 그들은 그대들과 전투를 

벌였을 것이라... [안-니사: 90]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يفَۡترَُونٓ﴾ وَمَآ فذَرَۡهمُۡٓ فعَلَوُهُٓ  مَا رَبُّكَٓ شَا ءَٓ وَلَوۡٓ...﴿

 ...그대(무함마드)의 주님께서 뜻하셨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니, 그대는 그들과 

그들이 지어내는 것을 놓아두라. [알-안암:112]. 

넷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본질과 속성과 

움직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لِقُٓ ﴿ٱللَّّ ٓ  كُل ِٓ خََٰ  ٓ﴾62 وَكِيلٓ  شَيۡءٓ  كُل ِٓ عَلىََٰٓ وَهُوَٓ شَيۡء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그분께서는 모든 일에 관한 의탁의 대상이시라. 

[앗-주마르:62].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قَۡدِيرٗآ﴾ فقَدََّرَهُٓۥ شَيۡءٓ  كُلَّٓ وَخَلقََٓ...﴿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모든 것을 완벽히 조절하셨노라. [알-푸르깐:2] 

그리고 그분의 선지자 아브라함(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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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이 자신의 

백성에게 한 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  ﴾96 تعَۡمَلوُنَٓ وَمَا خَلقَكَُمۡٓ ﴿وَٱل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행위를 

창조하셨는데도 그러한 것입니까? [앗-쌋파트:96]. 

앞서 설명했듯이, 운명에 대한 믿음은, 종복이 

자신의 선택적 행위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갖는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샤리아와 

현실이 이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샤리아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의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مَـَٔابآً﴾ رَب ِهۦِ إلِىََٰٓ ٱتَّخَذَٓ شَا ءَٓ فمََن...﴿

 ...그러니 원하는 자는 그의 주님께로 귀착지를 

두라. [안-나바:39]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شِئۡتمُۡٓ  أنََّىَٰٓ حَرۡثكَُمۡٓ فأَۡتوُآْ...﴿

 ...그러니 그대들이 원하는 어디서든지 그대들의 

경작지로 다가가고... [알-바까라: 223] 그리고 

능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 ﴿فٱَتَّقوُآْ  ٓ﴾...وَأطَِيعوُآْ وَٱسۡمَعوُآْ ٱسۡتطََعۡتمُۡٓ مَا ٱللَّّ



 

109 

 그러니 그대들은 능력껏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듣고 따르며 ... [앗-타가분:16]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 يكَُل ِفُٓ ﴿لَّٓ ٓ نفَۡسًا ٱللَّّ  ﴾...ٱكۡتسََبَتۡٓ  مَا وَعَلَيۡهَا كَسَبَتۡٓ مَا لهََا وُسۡعهََآ  إلَِّّ

 하나님께서는 영혼에게 오직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짐 지우시니,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그가 얻은 (좋은) 것이며 그에게 해가 되는 것은 

그가 저지른 (나쁜) 것이라... [알-바까라:286]. 

현실에 관하여는, 모든 인간은 자신이 행하거나 

멈출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걷는 것처럼 자신의 의지로 발생하는 

일과 몸이 떨리는 것처럼 자신의 의지 없이 

발생하는 일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러나 종복의 

의지와 능력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يَشَا ءَٓ أنَ إلَِّّ ٓ تشََا ءُونَٓ وَمَا 28 يَسۡتقَِيمَٓ أنَٓ مِنكُمۡٓ شَا ءَٓ ﴿لِمَن لمَِينَٓ رَبُّٓ ٱللَّّ  ﴾29 ٱلۡعََٰ

 그대들 중 굳건하길 원하는 자를 위한 것이라.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만이 

그대들이 원하게 되노라. [앗-타크위르: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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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그분의 

소유 안에서 그분의 지식과 뜻 없이 발생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명한 바와 같은 운명에 대한 믿음은, 

종복이 의무를 저버리거나 죄를 짓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운명을 핑계 삼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거짓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شَا ءَٓ لَوۡٓ أشَۡرَكُوآْ ٱلَّذِينَٓ ﴿سَيقَوُلُٓ مۡناَ وَلَّٓ ءَاباَ ؤُناَ وَلَّ ٓ أشَۡرَكۡناَ مَا ٓ ٱللَّّ ٓ  مِن حَرَّ  شَيۡء 
لِكَٓ نۡٓ عِندكَُم هَلۡٓ قلُۡٓ بأَۡسَنآَ  ذاَقوُآْ حَتَّىَٰٓ قَبۡلِهِمۡٓ مِن ٱلَّذِينَٓ كَذَّبَٓ كَذََٰ  لَناَ ٓ  فَتخُۡرِجُوهُٓ عِلۡم ٓ م ِ

ٓ ونَٓتتََّبعُِٓ إنِ ٓ أنَتمُۡٓ وَإنِۡٓ ٱلظَّنَّٓ إلَِّّ  ٓ﴾148 تخَۡرُصُونَٓ إلَِّّ

 우상 숭배자들이 말할 것이라.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우리도 우리 조상들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을 것이며,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금지하지 않았을 것이오" 그렇게 그들 이전의 

자들도 부정하였고 결국 그들은 나의 엄벌을 맛 

보았노라.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그대들이 

우리에게 꺼내 보여 줄 그 어떤 지식이라도 가지고 

있단 말인가? 그대들이 따르는 것은 한낱 추측에 

불과하며 그대들은 오직 거짓된 짐작만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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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라” [알-안암:148] 만일 그들에게 운명을 핑계 

삼을 권리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벌을 맛보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سُلَٗٓ رِينَٓ ﴿رُّ بَش ِ ٓ وَمُنذِرِينَٓ مُّ ِٓ عَلىَ لِلنَّاسِٓ يكَُونَٓ لِئلَََّ ٓ ٱللَّّ
ةَُۢ سُلِٓ  بعَۡدَٓ حُجَّ ُٓ وَكَانَٓ ٱلرُّ  ٱللَّّ

 ﴾165 حَكِيمٗا عَزِيزًا

 사도들은 기쁜 소식의 전달자이자 경고자로서, 

이는 사람들이 사도들 이후에 하나님께 그 어떤 

논거도 가질 수 없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존엄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도다. [안-니사: 165] 

만일 거역하는 자들에게 운명이 논거로 

작용한다면, 이 구절이 말하는 바처럼 사도들을 

파견한다고 해서 그 논거가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파견된 이후에도 거역 행위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거역 행위에 대한 

핑곗거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셋째: 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하고(문구는 

부카리의 전승임) 알리 빈 아비 딸립(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이 전한 바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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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أحََدٓ  مِنْٓ مِنْكُمْٓ مَا»  «الْجَنَّةِٓ مِنَٓ أوَْٓ النَّارِٓ مِنَٓ مَقْعدَهُُٓ كُتِبَٓ قدَْٓ إلَِّّ

 «그대들 중 누구도 지옥이나 천국에서의 자리가 

이미 지정되지 않은 자는 없노라.» 그러자 무리 중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시여! 

그렇다면 저희가 (운명에만) 의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يَسَّرٓ  فكَُلٓ  اعْمَلوُا لَّ،»

 «아니라. 그대들은 행하라. 모두는 (창조된 방향과 

부합하게 행동할 때) 평이함을 느낄 것이라.» 그런 

후 그분께서 다음을 낭송하셨습니다: 

ا  ﴾5 وَٱتَّقىََٰٓ أعَۡطَىَٰٓ مَنۡٓ ﴿فأَمََّ

 (하나님을 위해) 베풀고 (그분을) 경외하며 

훌륭한 것을 확신하는 자 나는 그가 쉬이 

평이함(선행과 천국)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 

그러나 인색하게 굴고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 

생각하며 훌륭한 것을 부정하는 자 나는 그가 쉬이 

어려움(악행과 지옥)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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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일:5-10] 무슬림의 전승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لَهُٓ خُلِقَٓ لِمَا مُيَسَّرٓ  فكَُلٓ »

 «모두는 (창조된 방향과 부합하게 행동할 때) 

평이함을 느끼도록 창조되었노라»1. 이처럼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행동할 것을 명하셨고, 운명에만 

의존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명령하시고 

금지하셨으나,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을 

부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فٱَتَّقوُآْ  ٓ﴾...وَأطَِيعوُآْ وَٱسۡمَعوُآْ ٱسۡتطََعۡتمُۡٓ مَا ٱللَّّ

 그러니 그대들은 능력껏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듣고 따르며... [앗-타가분:16]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 يكَُل ِفُٓ ﴿لَّٓ ٓ نفَۡسًا ٱللَّّ  ﴾...وُسۡعهََآ  إلَِّّ

 하나님께서는 영혼에게 오직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짐 지우시니... [알-바까라: 286] 만일 

 
1 부카리 수록: 번호 (6605), 및 무슬림 수록: 번호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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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복이 특정 행위를 하도록 강요된 상태라면, 그는 

그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부과받은 셈이 됩니다. 

이것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동일한 이유로, 만일 

누군가가 무지, 망각, 강요에 의해 죄를 짓는다면 

그는 용서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운명은 정해진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감춰진 비밀입니다. 반면, 

종복이 행위를 하려는 의지는 행위보다 앞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의 의지는 하나님의 운명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핑계로 삼을 수 없으므로, 운명을 

구실로 대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인간은 현세의 일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열의를 보입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구하지 않으면서, 그 원인을 

운명으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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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운 것을 택한 뒤에, 그 원인을 운명으로 돌리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사안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를 명확히 해 줄 예시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합시다. 첫 번째 길은 살인, 약탈, 명예 훼손, 공포, 

굶주림 등 온갖 혼란이 가득한 도시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길은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고, 안전이 

확립되어 있으며, 삶이 풍요롭고, 생명과 명예, 

재산이 존중되는 도시로 이어집니다. 그는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그는 질서와 안전의 도시로 이어지는 두 번째 

길을 갈 것입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결코 

혼란과 공포의 도시로 가는 길을 가면서 운명을 

핑계 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세의 문제에 

있어서는 천국 대신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면서 

운명을 핑계로 대는 것입니까? 

또 다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환자가 

약을 처방받으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그 약을 

먹고, 해로운 음식은 먹고 싶어도 피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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봅니다. 이 모든 것은 치유와 안녕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약을 거부하거나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운명을 핑계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버리거나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고서 운명을 

핑계로 삼는 것입니까? 

일곱째: 의무를 저버리거나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운명을 핑계로 삼는 자가 있다면, 누군가 그를 

공격하여 재산을 빼앗거나 그의 명예를 침해한 뒤, 

"나의 공격은 하나님의 운명에 의한 것이니 나를 

탓하지 마시오"라며 운명을 핑계로 댈 때, 그는 그 

핑계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이 

자신을 공격한 일에 대해서는 운명을 핑계 삼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명을 핑계로 삼을 

수 있습니까?! 

믿는 자들의 지도자인 우마르 빈 알-

카땁(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에게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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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형을 받아 마땅한 도둑이 끌려왔을 때의 일이 

전해집니다. 우마르가 손목을 자르라고 명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믿는 자들의 

지도자시여. 저는 하나님의 운명에 의해 훔쳤을 

뿐입니다." 그러자 우마르가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운명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라." 

운명에 대한 믿음에는 훌륭한 결실들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할 때 

수단 그 자체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운명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원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 자화자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공의 수단들로 성취된 그분의 은총입니다. 

자화자찬은 이 은총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잊게 

만듭니다. 

셋째: 하나님의 운명에 따라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평온함과 심리적 안정을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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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거나 싫어하는 일이 

닥쳐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운명에 의한 

것이며,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صِيبَةٓ  مِن أصََابَٓ ﴿مَا ٓ ٓ أنَفسُِكُمۡٓ فيِٓ  وَلَّٓ ٱلۡۡرَۡضِٓ فيِ مُّ بٓ  فيِ إلَِّّ ن كِتََٰ  أنَ قَبۡلِٓ م ِ
لِكَٓ إنَِّٓ نَّبۡرَأهََا ٓ  ِٓ عَلىَ ذََٰ  بمَِا ٓ تفَۡرَحُوآْ وَلَّٓ فاَتكَُمۡٓ مَا عَلىََٰٓ تأَۡسَوۡآْ ل ِكَيۡلََٓ 22 يَسِير ٓ ٱللَّّ

كُمۡٓ  ُٓ ءَاتىََٰ  ﴾23 فَخُورٓ  مُخۡتاَلٓ  كُلَّٓ يحُِبُّٓ لَّٓ وَٱللَّّ

 대지에서나 그대 자신들에게 닥친 모든 시련은 

내가 그것(시련)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이미) 

성서에 (기록되어) 있노라. 이것은 실로 

하나님께는 손쉬운 일이라. 그리하여 그대들이 

놓친 것에 애통하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그대들에게 주신 것에 희희낙락하지 않기 

위해서라. 하나님께서는 뻐기고 잘난 체하는 그 

어떤 자도 사랑하지 않으시노라. [알-하디드:22-

23]،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كُلَّهُٓ أمَْرَهُٓ إنَِّٓ الْمُؤْمِنِٓ لِۡمَْرِٓ عَجَباً» ٓ لِۡحََدٓ  ذاَكَٓ وَلَيْسَٓ خَيْر   أصََابَتْهُٓ إنِْٓ لِلْمُؤْمِنِٓ، إلَِّّ
اءُٓ اءُٓ أصََابَتهُْٓ وَإنِْٓ لَهُ، خَيْرًا فكََانَٓ شَكَرَٓ سَرَّ  «.لَهُٓ خَيْرًا فكََانَٓ صَبَرَٓ ضَ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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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의 일상이란 얼마나 놀라운가! 그의 삶 

모두가 그에게 득이 되니, 이는 믿는 자의 경우에 

한해서라. 편한 시기에 그는 감사하는 자니 이것은 

그에게 득이 되노라. 어려운 시기에 그는 인내하는 

자니 이것 역시 그에게 득이 되노라»1. 

운명과 관련하여 두 무리가 방황하였습니다: 

첫째: 자브리야파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행위는 

강제된 것이며, 그에게는 아무런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까다리야파입니다. 이들은 종복이 자신의 

행위에 있어 의지와 능력이 전적으로 독립적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능력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샤리아과 현실을 근거로 첫 번째 

무리(자브리야파)를 반박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샤리아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종복에게 

의지와 뜻이 있음을 확립하셨고, 행위를 종복에게 

귀속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 무슬림 수록: 번호 (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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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ٱلۡۡ خِرَةَٓ  يرُِيدُٓ مَّن وَمِنكُم ٱلدُّنۡيآَ يرُِيدُٓ مَّن مِنكُم...﴿

 ...그대들 중에는 현세를 원하는 자가 있고 

그대들 중에는 내세를 원하는 자가 있더라... [알루 

이므란:152]،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ب كُِمۡٓ  مِن ٱلۡحَقُّٓ ﴿وَقلُِٓ لِمِينَٓ أعَۡتدَۡناَ إِنَّا ٓ فلَۡيكَۡفرُۡ ٓ شَا ءَٓ وَمَن فلَۡيؤُۡمِن شَا ءَٓ فمََن رَّ
 ناَرًا لِلظََّٰ

 ٓ﴾...سُرَادِقهَُآ  بهِِمۡٓ أحََاطَٓ

 الْية 

 말하라. "진리는 그대들의 주님에게서 비롯하는 

것이라. 그러니 원하는 자는 믿고 원하는 자는 

불신해 보라." 실로 나는 불의한 자들을 위해 

장막이 그들을 에워싸는 불지옥을 준비하였노라... 

(꾸란) [알-카흐프:29].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نۡٓ لِحٗا عَمِلَٓ ﴿مَّ م ٓ رَبُّكَٓ وَمَا فعَلََيۡهَآ  أسََا ءَٓ وَمَنۡٓ فلَِنفَۡسِهِ ۦٓ صََٰ
 ٓ﴾46 ل ِلۡعَبِيدِٓ بِظَلََّٰ

 선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며,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그를 해치는 것이라. 그대의 

주님께서는 결코 종복들을 부당히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라. [풋씰라트: 46]. 

실제로, 모든 사람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것과 

같이 자신의 의지로 하는 선택적 행위와, 열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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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떠는 것, 지붕에서 낙상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신에게 닥치는 일, 그 두 사이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강요 없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여 행동하는 주체이며, 두 

번째 경우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선택권도 

없고 의도한 바도 아닙니다. 

샤리아와 이성을 통해 두 번째 

무리(까다리야파)에 대해 반박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샤리아에 관하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의 뜻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서에서 

종복들의 행위가 그분의 뜻에 의해 일어남을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شَا ءَٓ وَلَوۡٓ...﴿ نَۢٓ بعَۡدِهِم مِنَۢٓ ٱلَّذِينَٓ ٱقۡتتَلََٓ مَا ٱللَّّ تُٓ جَا ءَتۡهُمُٓ مَا بعَۡدِٓ م ِ كِنِٓ ٱلۡبَي ِنََٰ  ٱخۡتلَفَوُآْ وَلََٰ
نۡٓ فمَِنۡهُم ُٓ شَا ءَٓ وَلَوۡٓ كَفَرَ ٓ مَّن وَمِنۡهُمٓ ءَامَنَٓ مَّ كِنَّٓ ٱقۡتتَلَوُآْ مَا ٱللَّّ َٓ وَلََٰ  ﴾يرُِيدُٓ مَا يفَۡعَلُٓ ٱللَّّ

 ...만약 하나님께서 의지하셨다면 그들 이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분명한 증거가 도래한 이후에 

서로 싸우지 않았을 것이라. 그러나 그들은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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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하였으니 그들 중에는 믿는 자가 있었고 그들 

중에는 불신한 자가 있었노라. 만약 하나님께서 

의지하셨다면 그들은 서로 싸우지 않았을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노라. [알-

바까라: 253],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كُلَّٓ لَۡ تيَۡنآَ شِئۡناَ ﴿وَلَوۡٓ هَا نفَۡس  كِنۡٓ هدُىََٰ  ٱلۡجِنَّةِٓ مِنَٓ جَهَنَّمَٓ لَۡمَۡلَنََّٓ مِن يِ ٱلۡقَوۡلُٓ حَقَّٓ وَلََٰ
 ﴾13 أجَۡمَعِينَٓ وَٱلنَّاسِٓ

 만일 내가 뜻하였다면 모든 영혼에게 그에 맞는 

인도를 주었으리라. 그러나 '진실로 나는 진과 인간 

그 모두로써 지옥을 가득 채울 것이라'는 나의 

말씀은 실현되었노라. [앗-사즈다:13]. 

이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온 우주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인간은 이 우주의 일부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소유된 자는 소유주의 허락과 뜻 

없이 소유주의 권리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습니다. 

* 

이슬람 신앙의 목적 

목표(어원적 의미): 목표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며, 그 중에는 '맞추기 위해 세워둔 과녁'과 

'의도된 모든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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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신앙의 목적이란 그 신앙을 굳게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그 숭고한 의도와 지향점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많고 다양한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의도와 경배를 

진실하게 바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대등한 존재가 없는 창조주이시므로, 모든 목적과 

경배는 오직 그분 한 분께만 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신앙이 마음에서 결여될 때 발생하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방황으로부터 이성과 사고가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마음 속에 신앙이 없는 자는 

두 가지 경우 중의 하나인데, 첫째 모든 믿음이 텅 

빈 채 감각적인 물질만을 숭배하거나, 둘째 잘못된 

믿음과 미신 속에서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신적인 평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음에는 불안함이 없고 생각에는 혼란이 

없습니다. 이슬람은 인간과 창조주를 연결해 주며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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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으로서, 그리고 입법하시는 통치자로 둠에 

만족하기 됩니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은 그분의 

운명에서 평온을 찾고 그의 가슴은 이슬람을 향해 

활짝 열리어 그것을 대신할 어떤 것도 원하지 않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사람들과 교류함에 

있어 의도와 행위가 어긋나게 않게 됩니다. 신앙의 

기초 중 하나는 사도들에 대한 믿음인데, 믿는 자는 

의도와 행위가 온전한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매사에 결단력 있고 진지하게 임하게 

됩니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할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징벌을 두려워하여 죄가 될 만한 상황을 보면 

철저히 멀리합니다. 이러함은, 이슬람 신앙의 

기본은 부활의 날에 있을 행위에 대한 보응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 ٓ ﴿وَلِكُل ٓ  ا درََجََٰ مَّ فِلٓ  رَبُّكَٓ وَمَا عَمِلوُآْ  م ِ ا بغََِٰ  ﴾132 يعَۡمَلوُنَٓ عَ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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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에게는 자신이 행한 일에 의한 여러 단계가 

있도다. 그대의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일에 

부주의한 분이 아니시라. [알-안암: 132]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도 이러한 목적을 장려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إلِىَ وَأحََبُّٓ خَيْرٓ  الْقَوِيُّٓ الْمُؤْمِنُٓ» عِيفِ، الْمُؤْمِنِٓ مِنَٓ اللََّ ، كُل ٓ  وَفيِ الضَّ  احْرِصْٓ خَيْر 
ِ، وَاسْتعَِنْٓ يَنْفَعكَُ، مَا عَلىَ  فعَلَْتُٓ أنَ يِ لَوْٓ: تقَلُْٓ فلَََٓ شَيْءٓ  أصََابكََٓ وَإنِْٓ تعَْجِزْ، وَلَّٓ بِاللَّّ
ُٓ قدََّرَٓ: قلُْٓ وَلكَِنْٓ ا،وَكَذَٓ كَذاَ كَانَٓ كَذاَ  «الشَّيْطَانِٓ عَمَلَٓ تفَْتحَُٓ) لَوْٓ) فإَنَِّٓ فعََلَ؛ شَاءَٓ وَمَا اللََّ

 «신앙심이 강한 자는 신앙심이 약한 자보다 더 

좋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사랑스러우나 그 

둘 모두는 여전히 좋으니라. 그대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그리고 

체념하지 말라. 그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러이러했을 

텐데…” 라고 말하지 말라. 대신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이며 그분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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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라는 단어를 시초로 그의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라.» 무슬림이 전승하였습니다1. 

여섯째: 자신의 종교를 굳건히 하고 그 기틀을 

다지기 위해 귀한 것이든 흔한 것이든 모든 것을 

바치는 강력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 길에서 

닥쳐오는 어떠한 고난에도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ءَامَنوُآْ ٱلَّذِينَٓ ٱلۡمُؤۡمِنوُنَٓ ﴿إِنَّمَا هَدوُآْ يَرۡتاَبوُآْ لمَۡٓ ثمَُّٓ وَرَسُولِهۦِ بٱِللَّّ لِهِمۡٓ وَجََٰ  بأِمَۡوََٰ
ِٓ  سَبِيلِٓ فيِ وَأنَفسُِهِمۡٓ ئكَِٓ ٱللَّّ

دِقوُنَٓ همُُٓ أوُْلََٰ   ٓ﴾15 ٱلصََّٰ

 진정코 믿는 자들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믿고, 그 후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길에서 

자신의 재산과 생명으로 분투한 자들이라. 

이들이야말로 진실된 자들이라. [알-후주라트: 15]. 

일곱째: 개인과 공동체를 올바르게 이끌어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을 얻고, 보상과 영예를 

누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 무슬림 수록: 번호 (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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لِحٗا عَمِلَٓ ﴿مَنۡٓ ن صََٰ ةٗٓ فلََنحُۡيِيَنَّهُٓۥ مُؤۡمِنٓ  وَهُوَٓ أنُثىََٰٓ أوَۡٓ ذكََرٓ  م ِ ٓ حَيَوَٰ
 
 وَلَنَجۡزِيَنَّهُمۡٓ طَي ِبَةٗ

 ٓ﴾97 يعَۡمَلوُنَٓ كَانوُآْ مَا بأِحَۡسَنِٓ أجَۡرَهمُ

 남자든 여자든 믿는 자로서 선행을 실천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정녕 그에게 행복한 삶을 선사할 

것이라. 그리고 나는 정녕 그들이 행하던 것 중 가장 

훌륭한 선행으로써 그들의 몫을 보상할 것이라. 

[안-나흘: 97]. 

이것들은 이슬람 신앙의 목적 중 일부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무슬림들을 

위해 이를 실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실로 

그분께서는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모든 찬미는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 무함마드와 그분의 

가족, 그리고 모든 교우들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저자: 

무함마드 앗-살리흐 알-우싸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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